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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에 이르러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히 확산되고,지식기반경제로의 이

행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세계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

며,이러한 추이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루어지며 희소해진 인적자원을 확보

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미국,영국,독일,네덜란드,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인력수급전망

의 필요성을 인식하고,인력예측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초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지만,기초통계 자료의 확충 및 예측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최근에는 현실 응용력이 개선된 실용적인 인력예측모형이 구축되었고,주기적으

로 인력수급전망을 발표하고 이를 고용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적자원의 현황파악과 인력의 개발 및 활용 등의 인력수급전망

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우리 실정에 적합한 예측방법과 기초통계 인프라의

구축 미비로 인한 예측상의 한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에 와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인적자

원의 활용을 위한 노력이 각 정부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더

불어 제주지역 또한 이런 국가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도내의 인력수급 실태 분석

과 인력수급 예측을 실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여전히 제주지역전망을

위한 추진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나 개별 연구자의 일회성 연구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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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 진전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류하게 되었고,

국경의 의미가 퇴색됨에 따라 국가차원을 넘어 개인 간의 무한 경쟁 시대에 들

어섰으며,지역화의 진행은 지역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경쟁의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라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다

르게 나타나므로,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별 노동이동,인력수급 및 직업훈

련 등에 있어서 특화된 연구와 지역 분권화된 노동시장 정책을 마련하고 양질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제주지역의 성장 동력을 결정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시장 참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여,단기적으로는 제주지역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장기적으로는 적합한 인력의 양성과 공급의

흐름을 탐색하여 경제 전체적으로는 불필요한 과잉투자를 예방하는 등의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제주지역 사회 및 경

제 전체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

시하고자 한다.

2.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의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1989년~2011년으로 주로 통계청,한국

고용정보원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된 자료를 이용하였다.제주지역 인력수급전망

에서 활용한 기초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다.먼저 지역별 생산 관련 통계로는 통

계청의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들 수 있으며,6개 산업에 대한 GRDP

자료를 활용하였다.다음으로 인력수요전망에서는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에서 산업별 6개 대분류,직종별 9개 표준직업분류(KSOC)의 자료와 한

국고용정보원의 직업별 24개 고용직업분류(KECO)중분류 자료를 활용하였고,

인력공급전망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 총괄(구직기간 1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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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별,연령별,학력별 자료를 이용하였다.추정방법으로는 통상최소자승법

(OLS)을 사용하였고,분석프로그램으로 Eviewsver.5를 사용하였다.

제주지역 인력수급전망 과정은 인력수요전망,인력공급전망,인력수급 불일

치 전망 순서로 이루어진다.먼저 인력수요전망은 산업별 GRDP전망치를 예측

하고,산업별 취업자 수 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 추세식을 이용하여 취업계수를

전망한다.산업별 인력수요전망은 산업별 GRDP전망치에 산업별 취업계수 전망

치를 곱하여 산업별 인력수요를 전망하고,직종별,직업별 전망은 비중 추세에

대한 추정을 통해 전망치를 도출하여 이를 연도별 산업별 전산업 취업자 수 합

계에 적용하여 취업자 수요를 전망하였다.

인력공급전망은 연령별,성별,학력별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을 시

계열 추정방정식을 통해 전망하고,경제활동인구 전망치는 생산가능인구 전망치

를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에 곱하는 방법으로 예측한다.연령별,성별,학력별 동

일한 방법으로 전망한다.

인력수급 불일치 전망에서는 산업별,직종별,직업별 수요전망과 생산가능인

구 및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공급전망을 활용하여 제주지역 고용률과 실업률에

대한 전망을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연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제2장에서는 국내외 인력수급전망 연구동향

및 인력수급전망 모형방법론을 분석 하였다.제3장에서는 제주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특성을 설명하여 현재 제주지역의 경제상황을 파악하였다.제4장에서는

제주지역 인력수급 전망을 실행하여 인력수요와 인력공급 예측을 통해 제주지역

인력수급 불일치 전망을 실시하였다.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전망결

과를 요약하고 전망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향후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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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국내외 인력수급전망 연구

1.국내외 인력수급전망연구 동향

1)해외 선진국 사례 및 인력수급전망 모형 분석

주요 해외 선진국 정부는 정부 산하 독립연구소를 지정하여 인력수급전망을

실시하고 있으며,현재 인력수급모형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잘 활용하는 국가들

로는 미국,영국,독일,네덜란드,일본 등이 있다.이들 선진국의 인력수급전망

모형은 상당히 정교한 수준의 모형을 사용하여 장래의 숙련 수요를 예측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추세이며,급격한 사회변화와 전망 자체가 갖는 한계점을 고

려하여 향후 직면하게 될 교육 및 노동시장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진국의 인력수급전망 모형들은 다부문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인력수급전망이 갖는 의의와 인식차이에

따라 인력수급전망 모형의 구조와 전망방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계량경제학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인력수급 전망의 주된 방법이지만,설문조사 방법,숙련

에 대한 회계감사 방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delphi)방법,사례연

구 방법,특정 그룹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

다.(Tessaring,1998;Wilson,2001)

또한 인력수급전망 모형의 기능적 측면1)에서 국가마다 차이가 나타나는데,

미국의 노동통계국 BLS(BureauofLaborStatistics)모형은 과거에 주로 정책기

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정보의 기능을 함께 중시하고 있다.특히 일본

1) 인력수급전망 모형의 기능적 측면에는 정책기능과 정보기능이 있다. 인력수급전망 모형에 따라 어떤 기능

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책기능과 정보기능이 상존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책기능이란 정부의 정책결정권자가 교육노동시장정책을 비롯한 주요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이며, 정보기능은 인력수급 불일치 등 장래의 노동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

한 정보를 교육훈련기관이나 일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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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정보 갱신의

간격
2년 1년 5년 2년 5년

주요 자료
노동력 자료,

고용통계

고용별 성별

노동력 조사 자료

노동력 조사,

국가 계정,

사회보험 기록

노동력 조사

고용구조에

대한 기본

조사 및

인구조사

예산부담 노동부
교육 및 고용부

산하의 연구기관
주연방 정부

노동 및

농업부

노동부고용

정책 연구기관

전망

담당기관

노동부의

연구소(BLS)
IER

정부 산하

연구소 및

독립 연구소

독립연구기관

(ROA)

고용정책

연구기관

전망 결과의

이용

훈련,교육정책

의 정부대행

기관,개인,

기업,직업

상담자

정책결정자 정부
노동 및

농업 부서

고용측정을

위한 주요자료

전망의

실행

인터넷에서

많은 전망결과

제공,모든 주

(州)는 주별로

고용 전망 생산

을 요구받음

비코프라티즘

적 접근

실행에 있어

지역간 차이

있음,전국적

전망과 지역적

전망의 이용간

에는 밀접한

연관성 없음

일반적 직업별

고용전망 외,

학교 탈락자에

대한 전망 실시

정부가

전망결과를

발표하고 공적

논쟁을 유도.

경제 전망

논쟁의 일부임

기타 특성

모든 주에서

고용별 직업

전망

기술 부족에 대한

특별 조사 실시

제한된 접근성

과 투명성

일반적인

직업별 전망서
공공논쟁

자료:MichaelNeugart& KlausSchomanneds(2002a),pp.18-19참조.

<표 2-1>주요 선진국의 인력수급전망 모형 비교분석

의 인력수급전망 모형과 네덜란드의 ROA(Researchcentrum voorOnderwijsen

Arbeidsmark)모형은 정보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5~10년 주기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하고 있으며,1~5

년 주기로 갱신전망을 실시하고 있다.주로 소요인력접근법(manpowerrequireme

-ntsapproach)을 사용하여 생산목표량 달성에 필요한 노동수요를 예측하는 방

법으로 현재의 인력구조 파악,목표연도 공급규모 추정,경제부문별 고용 수준

추정 및 교육자격․직업별 노동수급 예측 등 7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인력수급 전망체제는 <표 2-1>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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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인력수급 전망 모형

미국의 인력수급 전망 모형은 노동통계국에서 1970년대 이후 BLS수요예측

모형에 의거하여 산업별(260개)․직업별(513개)로 10년 단위(2년마다 갱신)의 중

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실시하고 있다.전망은 고용,직업 등과 관련한 전망을 하

고 있으며,노동공급 측면보다는 노동수요 중심의 전망을 위주로 하는 것이 특징

이다.

BLS모형의 국가적 전망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직업별

고용전망으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노동 및 고용정책 입안에 주로 활용하

였으나 최근에는 직업상담,청소년의 진로․직업선택 지원 등에도 활용되고 있

다.

전망과정은 노동력의 수준과 인구통계학적 분석,국민경제의 국내총생산

(GDP)및 최종수요 예측,산업별 최종수요 예측,산업별 생산수준 예측,산업별

생산 및 고용수준 예측,직업별 고용수준 예측,최종검토로 이루어져 있으며 별

개의 전망절차와 모델,그리고 다양한 관련 가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주요국의 인력수급예측모형에 비해 비교적 예측작업이 쉽게 이루어지는 장

점이 있는 반면,비현실적인 가정들이 내포되어 있어 다소 현실 유용성이 떨어진

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2-1]미국 BLS인력수급전망 모형의 기본구조와 예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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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영국 IER모형

영국의 고용연구원(InstituteofEmploymentResearch)에서 개발한 IER 모

형에 근거하여,10년을 주기로 직업그룹별,종사상 지위별,성별,지역별 고용수

요를 예측하고 있으며 고급 교육훈련 형태(30개)에 대해 별도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이를 다시 수준별로 3단계로 나누어 세분화된 예측을 제공한다.

IER모형은 정책기능을 주목적으로 설계된 모형으로,정부 정책이 고용수준

에 미치는 영향 파악에는 유용하나,학생,근로자 등 수요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은 미약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림 2-2]영국 IER인적자원 수급 예측 모형

자료 :Heijke(1994),Forecastingthelabourmarketbyoccupationaandeducation,p.14

⑶ 네덜란드 ROA인적자원 수급 예측모형

네덜란드의 인적자원 수급 예측은 독립연구기관인 ROA를 전담기관으로 하

여 5년 주기(2년 주기 갱신)로 직업별 고용전망을 실시하며 인력요건법과 사회적

2) FT는 풀타임(full-time)이고 PT는 파트타임(part-time), 그리고 SE는 자영업(self-employed)을 나타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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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법을 기반으로 하여 13개 산업 및 127개 직업별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한다.

ROA모형은 정책당국을 위한 정책기능보다는 개인들에 대한 정보기능이 중

시되고 있는 모형으로 인력 공급과 수요의 비교를 위해 직업별 전망을 전공․학

력별 전망으로 전환하여 수급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ROA 모형의 기본구

조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2-3]과 같다.

[그림 2-3]네덜란드 ROA인적자원 수급 예측 모형

자료:DeGripandHeijke(1998)

⑷ 일본 노동성(고용정책연구회)의 노동력 수급전망

일본 노동력 수요 전망은 노동수요,노동공급,수급조정 부문 등 3개 주요부

문에 대해 5년 주기로 계량경제학 모형에 입각한 전망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노

동경제학자와 인사관리 경영연구자가 속한 고용정책연구위원회에서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일본 노동성의 노동력 수급전망에 의한 전망자료는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정부의 중기 계획인 기초 고용대책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 및 공통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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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일본 노동성(고용정책연구회)인적자원 수급 예측 모형

2)국내 인력수급 전망 연구 동향

국내 인력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는 방법론과 목적에 따라 크게 두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첫 번째 방법은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Analysis)에 기초한

중장기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이고,두 번째 방법은 노동시장의 중단기적인 예측

을 통한 인력수급 전망이다.

산업연관 분석에 의한 중장기적 경제전망은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공급과

수요를 산업별로 예측하여 중장기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대표적인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인력수요 전망은 총량모형,가격기술모

형,수요공급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개발원(KDI)의 “한국경제의 다부문모

형”을 들 수 있다.이 같은 산업연관분석은 거시경제모형의 취약점인 중장기적

경제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급속한 구조변화 상황에서 거시계량모

형은 구조식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실용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노동시장의 중단기적인 예측을 통한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시도는 한국교육

개발원(1978)에서 인력수요가 부가가치,실질임금,타 생산요소의 투입 및 기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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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희귀방정식을 설정하고 산업별 인력수요를 대분류로,

제조업은 9개 중분류로 나누어 추정하고 전망하였다.

김중수 외(1986)는 인력수급 측면보다 노동시장 정책적인 측면을 보다 중요

시하여 중장기적인 노동시장의 전망을 시행한 연구이다.중장기 경제전망을 바탕

으로 3개 대분류 산업별(광공업,서비스업,농수산업)과 7개 대분류 직종별 인력

수요를 전망하였다.인력수급전망은 수요예측 후,공급측면에서의 신규 노동 참

여인력을 인력공급 교육기관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계량경제학적인 구조모형

을 활용하여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고,형태분석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도출할 수 있는 상위가설을 분석대상으로 총량 모형을 식별하였다.

박명수(1991)는 제7차 5개년 자료를 토대로 구조방정식을 설정하여 산업별

9개 산업,직업별 7개 직업으로 구분한 대분류 수준에서 10년간(1990년~2000년)

에 대한 노동시장의 장기 예측을 실시하였다.

박영범(2000)은 전산업에 걸쳐 중분류 산업별 인력수요를 전망하고 직종소

분류(3자리)의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를 전망하였다.산업별 GDP는 기존의 국

내연구들과 같이 한국개발연구원(2000)의 전망치를 활용하며 고용 전망국(Office

ofEmploymentProjection,OEP)모형 중 가장 계량적 분석에 의존하는 산업별

인력수요전망을 수정․보완하였다.직종별 인력수요전망은 계량분석에 의존하여

분석하였다.

강순희 외(2000)는 미국 BLS모형을 토대로 산업 중분류와 직업 세분류로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하였다.자료가 지니는 불확실성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력

수급의 실태 및 수요전망 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정인수 외(2003)은 금융위기 이후의 실업대책을 평가하면 전국적 실업대책

만으로는 지역노동시장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를 발견하고,지역

단위로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실업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실제로는 지역마다 산업구조가 다르고 주거문제,교통문제,사회 및 가족연

대 등의 문제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제약이 따르므로,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연

구와 지역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며,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라 파급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별 노동이동,인력수급

및 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특화된 연구와 지역 분권화된 노동 시장 정책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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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주엽(2005)은 국민계정의 기준년도 변동,고용통계의 변화에 따른 산업별

부가가치 변동과 장래인구추계의 변동을 감안하여 산업별,직업별 중장기 인력수

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장창원 외(2005)는 정책목적에 사용되는 수급차 전망은 BLS모형으로는 실

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파악하였다.이에 따라 BLS의 저량접근법(stockappro

-ach)활용이 적절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총량부문의 수급전망에는 BLS를

이용했지만,수급차 전망과 관련된 신규인력 부문의 수급전망은 유량접근법(flow

approach)을 활용하여 수급차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강진 외(2006)은 인력수급전망 모형에 대한 국내외 기존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분석을 시행한 후,적절한 모형을 선정하여 전북지역 인력수급모형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산업별 취업자 수를 전망할 수 있는 인력수요전망 모형과 연령별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예측할 수 있는 인

력공급전망 모형을 개발하여 인력수급을 예측하고자 하였다.미국의 BLS모형과

국내 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전북지역 모형을 개발하여 추세모형,

Holt-winter의 지수평활법 및 ARIMA모형 등을 이용하여 노동수급전망을 실시

하였다.전망을 위한 자료는 통계청의 기초자료와 시계열적인 계량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가능한 1차 자료를 활용하여 인력수급전망을 시행하였다.연구의 목적

은 인적자원 개발 및 노동수급 정책 수립과 집행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도구를 제시하는 것이다.

박천수 외(2008)는 국가인력수급 총량 전망과 신규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

였고,수급전망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우리나라에서는 인력수

급전망 방식을 응용한 유량개념의 신규인력 연구가 가지는 유용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권우현 외(2010)은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시대를 맞이하여 OECD

여러 국가에서 지역고용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널

리 확산되어왔다.(OECD,2001)

그동안 지역마다의 독자적인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지역별

전망을 국가인력수급전망 추진체계 속에서 수행된 최초의 지역별 전망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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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 수 있다.해당 지역의 연구자가 직접 관련 지역의 인력수급전망을 수행하

되,국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정합성을 가지도록 하며,지역별 전망의 문제점

과 과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별 인력수급전망의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을 수립하는 토대로 삼고자 하였다.그러나 전망의 범위가 협소하여 세분화된 상

세전망 자료를 생산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2.인력수급전망 모형방법론 분석

국내 인력수급전망에 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대한 연구와 노동시장의 중․단기 예측을 통한 인력수급전망이

있다.본 논문에서는 인력수요 및 인력공급 전망을 위해 계량경제모형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시계열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시계열자료를 예측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추세분석(trendanalysis),

평활법(smoothingmethod),분해법(decompositionmethod),자기회귀누적이동평

균(ARIMA)모형에 의한 분석법 등이 있다.3)

일반적으로 시계열모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확률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지 여

부에 따라 결정적모형(deterministicmodel)과 확률적모형(stochasticmodel)으로

구분된다.

1)추세분석법(trendanlysis)

추세모형을 이용한 예측법은 다항회귀모형과 유사한 모형을 가정하고 모수

의 추정을 통해 예측값을 구하는 것으로 시간의 함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한다는

점이 일반회귀모형과 차이점이다.

일반적인 다항식 추세모형은 다음 식 (2-1)과 같다.

3) 이강진 외, 『전라북도 산업인력 수급전망』, 전북발전연구원, 2006. pp.28-30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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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관측값 를 시간 의 비선형함수를 이용하는 다음 식 (2-2)과 같은 비선형

추세모형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비선형적으로 움직일

때 주로 사용되며,일반적으로 성장곡선(s-curve)등이 있다.

     (2-2)

2)평활법

과거의 자료들이 미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로부터 과거로 갈

수록 상관정도가 점차로 작아진다고 보아 가장 최근에 관측된 자료에 큰 가중치

를 주는 일종의 가중평균 예측방법으로 이동평균법(method of moving

averages)또는 지수평활법(exponentialsmoothingmethod)이 있다.

⑴ 이동 평균법

시계열의 추세값을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시계열 ,,⋯,이 있다

면,먼저 최초의 항(는 홀수로 한다)만을 끄집어내서 식 (2-3)을 계산한다.

  
  



 (2-3)

다음 항으로 옮겨서 식 (2-4)을 계산하면,

  
  



 (2-4)

와 같은 식으로 ,,⋯인 새로운 계열을 만들면 이것은 현 시계열의 변동

을 어느 정도 평활한 하나의 추세(trend)를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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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지수 평활법(exponentialsmoothingmethod)

지수 평활법은 최근 자료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는 방법이다.현재의 자료

에 지수평활가중치(exponetialsmoothingcoefficient)의 비중을,과거 자료에

의 비중을 둔 지수평활 예측값은 식 (2-5)과 같다.

  

    

⋮ ⋮ ⋮

       (2-5)

이를 정리하면

       

           (2-6)

⋮

      
   ⋯

   (2-7)

즉,,,⋯,의 가중평균이 된다.

평활법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사용이 편리하며 많은 자료의 예측시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1970년대 이전까지 많이 이용되었으며,여전히 주가예측을 하

는 기초자료로도 현재까지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이론적으로 미흡한 점은 많다.

3)ARIMA모형

현 시점의 관측값 을 과거의 관측값 ,(  )들과 백색잡음(white

noise)이라고 부르는 오차들,{}의 선형결합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 ARIMA 모

형이다.

  …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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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MA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자기회귀과정(AutoRegressiveprocess)

           

-임의보행과정(random walkprocess)

     

-이동평균과정(MovingAverageprocess)

       

-자기회귀이동평균과정(ARMAorARIMAproces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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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제주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특성

1.제주지역 산업구조의 특징 및 변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지역의 총부가가치 추이를 살펴보면 <표 3-1>

과 같다.2010년 현재 제주지역 총부가가치는 8조 4,77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3조 4,120억원으로 가장 높고,전

기․운수․통신․금융이 1조 5,220억원,농림어업이 1조 3,690억원,도소매․숙박

음식점업이 1조 1,670억원,건설업 7,070억원,광공업 3,01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제주지역 산업별 부가가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전기․운

수․통신․금융이 연평균 5.7%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사업․

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연평균 5.0% 증가,도소매․숙박 음식점업 3.8% 증

가,광공업 1.6% 증가,건설업 1.0% 증가,농림어업 0.8%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제주지역의 총부가가치 추이를 보면,1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를 가지고 있으며,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0 2005 2010
연평균 증감(10억) 연평균 증가율(%)

'01-'05 '06-'10 '01-'10 '01-'05 '06-'10 '01-'10

총부가가치(기초가격) 5,931 7,253 8,477 264.2 245.0 254.6 4.1 3.2 3.6

농림어업 1,267 1,356 1,369 17.9 2.5 10.2 1.4 0.2 0.8

광공업 258 247 301 -2.1 10.8 4.3 -0.8 4.0 1.6

건설업 641 722 707 16.2 -2.9 6.6 2.4 -0.4 1.0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802 971 1,167 33.9 39.2 36.5 3.9 3.7 3.8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2,091 2,762 3,412 134.1 130.1 132.1 5.7 4.3 5.0

전기·운수·통신·금융 873 1,195 1,522 64.4 65.3 64.8 6.5 4.9 5.7

자료:통계청,KOSIS통계포털

<표 3-1>제주지역 산업별 GRDP현황

(단위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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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를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그림 3-1]

에서 살펴볼 수 있다.2010년 현재 제주지역의 산업구성은 사업․개인․공공서비

스 및 기타가 4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광공업은 3.6%로 매우

취약하다.

1985년~2010년간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농림어업은 1985년

38.4%에서 2010년 16.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사

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동기간 33.0%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40.1%였으

며,전기․운수․통신․금융은 동기간 9.2%에서 18.0%에 이르고 있다.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은 1997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IMF경제위기가 확산되면서

감소하여 13.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건설업은 10.0% 내외 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며,광공업은 2000년 5.0% 내외 수준에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

고 있다.

[그림 3-1]제주지역 산업별 GRDP비중 추이

(단위 :%)

자료:통계청,KOSIS통계포털

제주지역 산업구조를 산업별로 17개 산업으로 세분화하면 <표 3-2>과 같

다.2010년 현재 제주지역의 경우 농림어업이 16.1%로 가장 높고,공공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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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0%,도소매업 9.3%,건설업 8.3%,부동산 임대업 7.4%,

교육서비스 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광업으로 0.2%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2010년간 지역 내에서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으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연평균 7.7% 증가),사업서비스업(연평균 6.0% 증가),전기,가

스,증기 및 수도사업(연평균 5.9% 증가),정보 및 통신업(연평균 2.8% 증가),보

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연평균 2.4% 증가),운수업(연평균 2.1% 증가),도매

및 소매업(연평균 1.3% 증가),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연평균 0.8% 증

가),금융 및 보험업(연평균 0.7% 증가)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동기간 감소하는

산업은 광업(연평균 6.7% 감소),농림어업(연평균 2.8% 감소),건설업(연평균

2.6% 감소),제조업(연평균 1.6% 감소),숙박 및 음식점업(연평균 1.6% 감소),부

동산 및 임대업(연평균 0.8% 감소)순이었다.교육서비스업과 기타서비스업은 동

기간 별다른 변화 없이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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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10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가율(%)

'01-'05 '06-'10 '01-'10 '01-'05 '06-'10 '01-'10

농림어업 21.4 18.7 16.1 -0.5 -0.5 -0.5 -2.7 -2.9 -2.8

광업 0.4 0.3 0.2 0.0 0.0 0.0 -5.6 -7.8 -6.7

제조업 4.0 3.1 3.4 -0.2 0.1 -0.1 -5.0 1.9 -1.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3 1.9 2.3 0.1 0.1 0.1 7.9 3.9 5.9

건설업 10.8 10.0 8.3 -0.2 -0.3 -0.3 -1.5 -3.7 -2.6

도매 및 소매업 8.2 8.4 9.3 0.0 0.2 0.1 0.5 2.1 1.3

운수업 5.7 5.5 7.0 0.0 0.3 0.1 -0.7 4.9 2.1

숙박 및 음식점업 5.3 4.9 4.5 -0.1 -0.1 -0.1 -1.6 -1.7 -1.6

정보 및 통신업 1.9 2.7 2.5 0.2 0.0 0.1 7.3 -1.5 2.8

금융 및 보험업 5.8 6.2 6.2 0.1 0.0 0.0 1.3 0.0 0.7

부동산업 및 임대업 8.0 7.7 7.4 -0.1 -0.1 -0.1 -0.8 -0.8 -0.8

사업서비스업 1.4 2.1 2.5 0.1 0.1 0.1 8.4 3.5 6.0

공공행정,국방및 사회보장행정 10.2 10.7 11.0 0.1 0.1 0.1 1.0 0.6 0.8

교육서비스업 7.3 7.7 7.3 0.1 -0.1 0.0 1.1 -1.1 0.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2 4.4 5.3 0.0 0.2 0.1 0.9 3.8 2.4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2 3.4 4.6 0.2 0.2 0.2 9.1 6.2 7.7

기타서비스업 2.0 2.1 2.0 0.0 0.0 0.0 1.0 -1.0 0.0

자료:통계청,KOSIS통계포털

<표 3-2>제주지역 산업별 GRDP비중 추이

(단위 :%)

<표 3-3>은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를 전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비교해

본 것인데,2010년 현재 제주지역 전국대비 총부가가치 0.9%에 비해 높은 산업

은 농림어업 4.9%,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3.4%,숙박 및 음식점업

1.9%,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6%,운수업 1.4%,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각각 1.2%로 나타났다.그 외의 산업은

전국대비 산업별 부가가치가 0.9%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대비 비중 추세를 살펴보면 광업,제조업,건설업,금융 및 보험업의 비

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도매 및 소매업,운

수업,사업서비스업,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농림어업,숙박 및 음식점업,정보 및

통신업,부동산업 및 임대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은 별다른 변화 없이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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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주지역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가율(%)

2000 2005 2010 '01-'05 '06-'10 '01-'10 '01-'05 '06-'10 '01-'10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00 1.0 0.9 0.9 0.0 0.0 0.0 -0.5 -1.0 -0.7

농림어업 100 4.9 5.3 4.9 0.1 -0.1 0.0 1.5 -1.6 -0.1

광업 100 1.1 1.0 0.7 0.0 -0.1 0.0 -2.8 -5.9 -4.4

제조업 100 0.1 0.1 0.1 0.0 0.0 0.0 -6.2 -1.9 -4.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0 0.6 0.8 0.9 0.0 0.0 0.0 5.3 1.9 3.6

건설업 100 1.3 1.2 1.2 0.0 0.0 0.0 -2.1 -0.4 -1.2

도매 및 소매업 100 0.8 0.9 0.9 0.0 0.0 0.0 2.4 1.8 2.1

운수업 100 1.2 1.1 1.4 0.0 0.0 0.0 -0.7 3.8 1.6

숙박 및 음식점업 100 2.0 2.0 1.9 0.0 0.0 0.0 -0.1 -0.6 -0.4

정보 및 통신업 100 0.5 0.6 0.5 0.0 0.0 0.0 2.8 -3.0 -0.1

금융 및 보험업 100 0.9 0.8 0.8 0.0 0.0 0.0 -1.0 -2.3 -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0 0.9 0.9 0.9 0.0 0.0 0.0 0.6 0.6 0.6

사업서비스업 100 0.3 0.4 0.5 0.0 0.0 0.0 8.0 3.5 5.7

공공행정,국방및 사회보장행정 100 1.4 1.5 1.6 0.0 0.0 0.0 1.8 0.9 1.4

교육서비스업 100 1.2 1.2 1.2 0.0 0.0 0.0 0.1 -0.6 -0.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 1.3 1.4 1.3 0.0 0.0 0.0 0.8 -0.8 0.0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00 2.1 2.7 3.4 0.1 0.1 0.1 5.2 4.6 4.9

기타서비스업 100 0.8 0.9 0.8 0.0 0.0 0.0 1.9 -0.7 0.6

자료:통계청,KOSIS통계포털

<표 3-3>제주지역 산업별 GRDP비중 추이(전국대비)

(단위 :%)

전국대비 제주지역의 산업별 GRDP비중 추이는 [그림 3-2]과 같다.2010년

전국 대비 제주지역 총부가가치 비중은 0.9%를 차지하고 있으며,이는 2000년

1.0%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준이다.산업별로 살펴보면,2000년 농림어업의 부가

가치 비중은 4.9%에서 2010년 4.9%로 비중 추이가 변화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광공업은 동기간 0.2%에서 0.1%로 약간 감소하였으며,건설업은 1.3%

에서 1.2%로 감소,도소매,숙박 음식점업은 1.0%에서 1.1%로 증가,사업․개

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1.0%에서 1.2%로 증가,전기․운수․통신․금융은 동

기간 0.8%에서 0.9%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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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제주지역 산업별 GRDP비중 추이(전국대비)

(단위 :%)

자료:통계청,KOSIS통계포털

2.제주지역 인력수급 구조

1)산업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추이

제주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표 3-4>와 같

다.제주지역 전산업 취업자수는 2000년 261천명에서 2011년 290천명으로 연평균

2.6천명(연평균 1.0% 증가)증가하였다.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의 경우 동기간 70

천명에서 62천명으로 연평균 0.7천명(연평균 1.1% 감소)감소하였으며,광공업은

동기간 9천명에서 10천명으로 연평균 0.1천명(연평균 0.8% 증가)증가하였다.건

설업은 동기간 25천명에서 25천명으로 동일한 수준이며,도소매․숙박 음식점업

은 동기간 71천명에서 64천명으로 연평균 0.6천명(연평균 0.9% 감소)감소,사

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동기간 56천명에서 101천명으로 연평균 4.1천명

(연평균 5.5% 증가)증가,전기․운수․통신․금융은 동기간 30천명에서 28천명

으로 연평균 0.2천명(연평균 0.6% 감소)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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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2011년 기준 제주지역 취업자의 경우 1차 산업(농림어업)취업자가

62천명,2차 산업(광공업,건설업)취업자가 35천명,3차 산업(도소매․숙박 음식

점업,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전기․운수․통신․금융)취업자가 193천

명으로 나타나 고용에 있어서도 1․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2000 2005 2011
연평균 증감(천명,%) 연평균 증가율(%)

'01-'05 '06-'11 '01-'11 '01-'05 '06-'11 '01-'11

전산업
261 284 290 4.6 1.0 2.6 1.7 0.3 1.0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농림어업
70 67 62 -0.6 -0.8 -0.7 -0.9 -1.3 -1.1

(26.8) (23.6) (21.4) (-0.6) (-0.4) (-0.5) (-2.5) (-1.6) (-2.0)

광공업
9 11 10 0.4 -0.2 0.1 3.7 -1.6 0.8

(3.5) (3.9) (3.4) (0.1) (-0.1) (0.0) (2.0) (-1.9) (-0.2)

건설업
25 22 25 -0.6 0.5 0.0 -2.5 2.2 0.0

(9.6) (7.7) (8.6) (-0.4) (0.1) (-0.1) (-4.1) (1.8) (-0.9)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71 75 64 0.8 -1.8 -0.6 1.1 -2.6 -0.9

(27.2) (26.4) (22.1) (-0.2) (-0.7) (-0.5) (-0.6) (-2.9) (-1.9)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56 82 101 5.2 3.2 4.1 7.9 3.5 5.5

(21.4) (28.9) (34.8) (1.5) (1.0) (1.2) (6.1) (3.2) (4.5)

전기·운수·통신·금융
30 27 28 -0.6 0.2 -0.2 -2.1 0.6 -0.6

(11.5) (9.5) (9.7) (-0.4) (0.0) (-0.2) (-3.7) (0.3) (-1.6)

자료:통계청,KOSIS통계포털

<표 3-4>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천명,%)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2011년 현재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

타가 3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도소매․숙박 음식점업 22.1%,

농림어업 21.4%,전기․운수․통신․금융 9.7%,건설업 8.6%,광공업 3.4%를 차

지하고 있다.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를 보면,농

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43.7%에서 2011년 21.4%로 대폭 감소하였으

며,광공업은 동기간 4.1%에서 2011년 3.4%로 감소,건설업은 동기간 4.9%에서

8.6%로 증가,도소매․숙박 음식점업은 동기간 18.1%에서 22.1%로 증가,사업․

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동기간 19.6%에서 34.8%로 대폭 증가,전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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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통신․금융은 동기간 9.5%에서 9.7%로 증가하였다.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비중([그림3-3])을 부가가치 구성([그림3-1])과 비

교해 보면,부가가치 구성에서 증가를 보였던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의

경우 취업자 구성에서도 큰 폭의 상승을 이끌어 냈으며,반대로 부가가치 비중이

크게 하락추세를 보이던 농림어업은 취업자 비중에서도 큰 폭의 하락추세가 지

속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생산과 고용사이의 관계(취업계수,고용탄력성)가 산업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며,제주지역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이며,전기․운수․창고․금융은 부가가치 증

가에 비해 고용창출력이 낮은 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3]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자료:통계청,KOSIS통계포털

<표 3-5>는 제주지역의 산업별 취업자가 해당산업의 전국 취업자에서 차지

하는 비중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2011년 제주지역의 취업자 수는 전국 취업자의

1.2%를 차지하고 있다.기간별로는 2000년~2011년간 농림어업은 3.1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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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연평균 2.3% 증가)로 증가하였고,건설업은 동기간 1.58%에서 1.43%(연평

균 0.9% 감소)로 감소하였지만 전국 비중 1.2%에 비해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반면,광공업은 동기간 0.21%에서 0.24%(연평균 1.2% 증가)로 증가,도소매․숙

박 음식점업은 동기간 1.23%에서 1.17%(연평균 0.5% 감소)로 감소,사업․개

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동기간 1.08%에서 1.2%(연평균 1.0% 증가)로 증가,

전기․운수․통신․금융은 1.45%에서 0.95%(연평균 3.8% 감소)로 감소하여 전국

비중에 비해 낮았다.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전국 비중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2000 2005 2011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가율(%)

'01-'05 '06-'11 '01-'11 '01-'05 '06-'11 '01-'11

전산업 1.23 1.24 1.20 0.0 0.0 0.0 0.1 -0.6 -0.2

농림어업 3.12 3.70 4.02 0.1 0.1 0.1 3.4 1.4 2.3

광공업 0.21 0.27 0.24 0.0 0.0 0.0 4.5 -1.4 1.2

건설업 1.58 1.21 1.43 -0.1 0.0 0.0 -5.2 2.7 -0.9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1.23 1.29 1.17 0.0 0.0 0.0 0.9 -1.7 -0.5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1.08 1.23 1.20 0.0 0.0 0.0 2.7 -0.4 1.0

전기·운수·통신·금융 1.45 1.03 0.95 -0.1 0.0 0.0 -6.6 -1.4 -3.8

자료:통계청,KOSIS통계포털

<표 3-5>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전국대비)

(단위 :%)

제주지역 농림어업,건설업의 경우 20여 년간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

변화를 보면,전국 대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특히 제주지역 취

업자 비중 증가폭이 큰 산업이 농림어업이며,취업자 비중을 통해 본 제주지역

산업구조는 부가가치 기준의 산업구조와 유사하게 농림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5 -

[그림 3-4]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전국대비)

(단위 :%)

자료:통계청,KOSIS통계포털

2)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제주지역 경제활동 참가율,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는 <표 3-6>과 같다.먼

저 제주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현재 66.7%로 전국 60.9%에 비해

5.8%p높으며,고용률 또한 2011년 현재 65.8%로 전국 59.1%보다 6.7%p가 더

높게 나타났다.한편 제주지역 실업률의 경우 2011년 현재 1.3%로 전국 실업률

3.0%보다 낮게 나타났다.



- 26 -

구분 2000 2005 2011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가율(%)

'01-'05 '06-'11 '01-'11 '01-'05 '06-'11 '01-'11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1 61.9 60.9 0.2 -0.2 0.0 0.3 -0.3 0.0

제주 67.6 69.9 66.7 0.5 -0.5 -0.1 0.7 -0.8 -0.1

고용률
전국 58.5 59.7 59.1 0.2 -0.1 0.1 0.4 -0.2 0.1

제주 66.1 68.3 65.8 0.4 -0.4 0.0 0.7 -0.6 0.0

실업률
전국 4.1 3.5 3 -0.1 -0.1 -0.1 -3.1 -2.5 -2.8

제주 2.6 2.3 1.3 -0.1 -0.2 -0.1 -2.4 -9.1 -6.1

자료:통계청,KOSIS통계포털

<표 3-6>제주지역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그림 3-5]에서 볼 수 있듯이,제주지역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989

년~2011년간 단 한 차례도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에 비해 낮아진 적이

없다.

[그림 3-5]제주지역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

(단위 :%)

자료:통계청,KOSIS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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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종별 취업자 현황 및 추이

한국표준직업분류(KSOC)에 따른 제주지역 취업자 증가율을 보면,전문가는

2000년 25천명에서 2011년에는 44천명으로 연평균 1.7천명(연평균 5.3% 증가)증

가 하였으며,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동기간 18천명에서 26천명으로 연평

균 0.7천명(연평균 3.4% 증가)증가,서비스 종사자는 동기간 30천명에서 38천명

으로 연평균 0.7천명(연평균 2.2% 증가)증가,단순 노무 종사자는 동기간 37천

명에서 44천명으로 연평균 0.6천명(연평균 1.6% 증가)증가,사무 종사자는 동기

간 30천명에서 35천명으로 연평균 0.5천명(연평균 1.4% 증가)증가 하였다.

반면,관리자는 2000년 5천명에서 2011년 4천명으로 연평균 0.1천명(연평균

2.0% 감소)감소하였고,판매 종사자는 동기간 34천명에서 29천명으로 연평균

0.5천명(연평균 1.4% 감소)감소,농업,임업 및 어업숙련종사자는 동기간 61천명

에서 2011년 52천명으로 연평균 0.8천명(연평균 1.4% 감소)감소,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동기간 22천명에서 19천명으로 연평균 0.3천명(연평균 1.3% 감

소)이 감소하였다.

2000 2005 2011
연평균 증감(천명) 연평균 증가율(%)

'01-'05 '06-'11 '01-'11 '01-'05 '06-'11 '01-'11

계 261 284 290 4.6 1.0 2.6 1.7 0.3 1.0

관리자 5 5 4 0.0 -0.2 -0.1 0.0 -3.7 -2.0

전문가 25 34 44 1.8 1.7 1.7 6.3 4.4 5.3

사무 종사자 30 31 35 0.2 0.7 0.5 0.7 2.0 1.4

서비스 종사자 30 38 38 1.6 0.0 0.7 4.8 0.0 2.2

판매 종사자 34 35 29 0.2 -1.0 -0.5 0.6 -3.1 -1.4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61 61 52 0.0 -1.5 -0.8 0.0 -2.6 -1.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24 26 1.2 0.3 0.7 5.9 1.3 3.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2 19 19 -0.6 0.0 -0.3 -2.9 0.0 -1.3

단순 노무 종사자 37 37 44 0.0 1.2 0.6 0.0 2.9 1.6

자료:통계청,KOSIS통계포털

<표 3-7>제주지역 직종별(KSOC)취업자 및 증가율

(단위 :천명,%)

한편 직종별 취업구조를 보면 <표 3-8>과 같다.제주지역 직종에서는 2011

년 현재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가 17.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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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2006년 이후로 연평균 3.0% 감소하는 추세를 보면 제주지역 중심산업인

1차 산업 취업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종별로 2005년~2011년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직종은 전문가(연

평균 4.0% 증가),단순 노무 종사자(연평균 2.5% 증가),사무 종사자(연평균

1.6% 증가),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연평균 0.9% 증가)이며,감소 추세에

있는 직종은 관리자(연평균 4.0% 감소),판매 종사자(연평균 3.5% 감소),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연평균 3.0% 감소),서비스 종사자(연평균 0.4% 감소),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연평균 0.4% 감소)이다.

전국 제주지역

2005 2007 2009 2011 '06-'11 2005 2007 2009 2011 '06-'11

관리자 2.63 2.56 2.32 2.12 -3.5 1.76 0.69 1.04 1.37 -4.0

전문가 15.74 17.28 18.83 19.33 3.5 11.97 11.46 12.85 15.12 4.0

사무 종사자 14.77 14.46 15.27 16.46 1.8 10.92 14.58 12.85 12.03 1.6

서비스 종사자 11.48 11.04 10.72 10.18 -2.0 13.38 12.50 13.19 13.06 -0.4

판매 종사자 13.68 13.28 12.72 11.94 -2.2 12.32 10.76 11.11 9.97 -3.5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7.46 6.91 6.48 5.85 -4.0 21.48 19.79 17.01 17.87 -3.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29 10.05 9.29 9.28 -1.7 8.45 8.33 8.33 8.93 0.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57 11.32 10.95 11.40 -0.2 6.69 7.99 7.64 6.53 -0.4

단순 노무 종사자 12.37 13.09 13.41 13.43 1.4 13.03 13.89 15.97 15.12 2.5

자료:통계청,KOSIS통계포털

<표 3-8>직종별(KSOC)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4)직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따른 직업비중을 보면,2009년 현재 제주지역은

농림어업 관련직 취업자가 3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다음으로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이 10.0%,운전 및 운송 관련직 8.3%,영업 및 판매 관련

직 8.0%,음식서비스 관련직 6.5%,건설 관련직 5.7%,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

학 연구 관련직 4.6% 순으로 나타났으며,그 외 직업별 취업자 비중은 3.0%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 29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관리직 2.5 1.0 1.0 0.7 0.7 1.1 0.6 0.7 0.7

경영,회계,사무 관리직 8.2 8.4 11.5 5.5 7.2 7.8 7.3 11.1 10.0

금융,보험 관련직 1.8 2.9 3.3 1.6 2.5 1.0 1.8 2.7 2.8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4.1 3.0 5.8 3.6 3.1 4.7 4.0 5.9 4.6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7 1.4 1.8 0.9 0.9 0.6 0.7 3.4 0.8

보건,의료관련직 1.6 1.5 2.4 1.1 0.8 2.4 2.3 2.6 2.1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6 0.5 0.8 1.3 1.3 2.4 2.1 2.8 1.5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0.7 0.5 0.4 0.7 0.6 1.3 0.8 1.8 1.0

운전 및 운송 관련직 6.1 6.4 9.2 9.8 7.1 6.6 6.9 6.6 8.3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4.2 13.6 11.3 10.1 10.2 11.2 10.5 12.3 8.0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4 2.3 2.6 2.3 2.9 3.7 3.2 4.2 3.1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5.8 3.2 5.6 5.1 4.7 4.2 3.0 5.5 2.6

음식서비스 관련직 6.8 5.4 5.9 5.4 6.8 9.8 6.2 8.6 6.5

건설 관련직 7.4 6.7 7.8 6.5 6.6 5.6 5.4 5.0 5.7

기계 관련직 2.4 1.7 1.6 0.7 1.8 1.5 1.8 1.2 1.6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0.7 0.2 0.3 0.8 0.4 1.1 0.6 0.2 1.1

화학 관련직 0.1 0.1 0.1 0.1 0.1 0.1 0.1 0.1 0.1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4 0.4 0.3 0.1 0.5 0.9 1.4 1.0 0.7

전기,전자 관련직 1.4 1.3 1.7 1.7 0.8 0.9 1.9 1.7 1.9

정보통신 관련직 0.4 1.2 0.9 0.8 0.4 0.7 0.6 0.8 0.4

식품가공 관련직 1.4 0.2 0.8 0.8 0.5 0.8 1.0 1.0 0.3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1.3 1.7 1.2 1.1 1.0 2.2 1.2 1.0 1.2

농림어업 관련직 28.0 36.4 23.7 39.5 39.2 29.6 36.4 19.9 35.4

자료:한국고용정보원,산업별․직업별고용구조조사

<표 3-9>제주지역 직업별(KECO)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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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제주지역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1.제주지역 인력수급전망 과정 및 방법

제주지역 인력수급전망 과정은 먼저 1985년~2010년까지 통계청의 『지역내

총생산(GRDP)』자료를 활용하여 2011년~2020년 산업별 GRDP전망치를 예측하

고,1989년~2011년까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산업별 취업자 수 자

료를 활용하여 산업별 취업계수를 도출한다.1989년~2011년까지 시계열 추세식을

이용하여 취업계수를 추정하고 2011년~2020년까지의 산업별 취업계수를 전망한

다.산업별 인력수요전망은 2011년~2020년 산업별 GRDP전망치에 동기간 예측

된 산업별 취업계수 전망치를 곱하여 산업별 인력수요를 전망한다.이후 직종별,

직업별 전망은 비중추세에 대한 추정을 통해 전망치를 도출하고,이를 연도별 산

업별 전산업 취업자 수 합계에 적용하여 취업자 수요를 전망하였다.

인력공급전망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있는 연령별,성별,학력

별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참가율을 추세식을 통해 전망하고 경제활동인구 전망

치는 부문별(연령별,성별,학력별)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부문별(연령별,성별,

학력별)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를 곱하는 방법으로 예측한다.

인력수급 불일치 전망에서는 산업별,직종별,직업별 수요전망과 생산가능인

구 및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공급전망을 활용하여 제주지역 고용률과 실업률에

대한 전망(총량수준의 수급차 전망)을 수행한다.

1)제주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전망 모형

제주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을 예측하는데 있어 공적분 회귀모형(cointe

-gratingregressionwithtimevaryingcoefficients)과 본 연구의 제2장 인력수급전

망 모형 방법론 분석에 설명된 지수 평활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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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공적분 회귀모형

본 논문에서는 단위근을 갖는 시계열들 사이의 관계는 식 (4-1)과 같다.

    (4-1)

  ,  ,  정상시계열

와 같은 시간변동계수를 갖는 공적분 회귀 모형으로 설정하고 추정한다.여

기서 는 GRDP변수,는 GRDP를 설명하기 위한 경제변수(GDP),는 정상

시계열이 된다.이렇게 추정된 공적분 관계는 GRDP와 GDP사이의 장기 균형

관계(longrunequilibrium)를 나타낸다.

GRDP와 GDP사이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상정하여

그들을 공적분 관계로 모형화하고,그들의 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보

아 시간변동계수(timevaryingcoefficient)를 사용한다.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

제발전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빠르기 때문에 고정계수 보다는 시간변동계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매우 긴 기간동안 분석하고자 할

때 이들 사이의 관계가 고정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따라서 GRDP와 GDP간의 공적분 관계가 시

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본다.4)

2.제주지역 인력수요전망

제주지역 인력수요전망은 산업별 GRDP전망과 산업별 취업계수 자료를 활

용하여 2011년~2020년까지 전망치를 예측하고,산업별 GRDP예측치와 취업계수

예측치를 곱하여 취업자 수를 전망한다.직종별,직업별 인력수요 전망은 각 부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우현 외, 『광역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2009-2018)』, 한국고용정보원, 2010. 

pp.7-10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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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 산업 내 비중을 예측하고,예측된 부분별 비율을 전산업 취업자 수를 곱하

여 전망한다.

1)제주지역 산업별 GRDP전망

제주지역 지역총생산(GRDP)전망은 앞에 설명된 공적분 회귀모형을 활용한

예측치 자료와 지수 평활법을 활용하여 예측된 자료를 평균하여 전망하였다.

2000년 대비 2020년 산업별 GRDP규모가 많이 증가할 산업은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2조 6,700억원,전기․운수․통신․금융이 1조 3,330억원,

도소매․숙박 음식점업이 9,280억원,농림어업이 2,950억원,건설업이 2,780억원,

광공업이 1,06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지역 GRDP는 2010년 8조 4,770억원에서 2020년 11조 4,560억원

으로 2조 9,79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연평균 2,980억원(연평균 3.1% 증가)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의 GRDP규모는 2010년

3조 4,120억원에서 2020년 4조 7,610억원으로 1조 3,490억원(연평균 1,350억원,

3.4%)증가하여 산업별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전기․운수․통

신․금융의 GRDP규모는 2010년 1조 5,220억원에서 2020년 2조 2,060억원으로

6,840억원(연평균 680억원,3.8%)증가,도소매․숙박 음식점업의 GRDP규모는

2010년 1조 1,670억원에서 2020년 1조 7,300억원으로 5,630억원(연평균 560억원,

4.0%)증가,건설업의 GRDP규모는 2010년 7,070억원에서 2020년 9,190억원으로

2,120억원(연평균 210억원,2.7%)증가,농림어업의 GRDP 규모는 2010년 1조

3,690억원에서 2020년 1조 5,620억원으로 1,930억원(연평균 190억원,1.3%)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광공업의 GRDP 규모는 2010년 3,010억원에서 2020년

3,640억원으로 630억원(연평균 60억원,1.9%)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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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10억원) 연평균 증가율(%)

'11-'15 '16-'20 '11-'20 '11-'15 '16-'20 '11-'20

전산업 5,931 8,477 10,067 11,456 318 278 298 3.5 2.6 3.1

농림어업 1,267 1,369 1,503 1,562 27 12 19 1.9 0.8 1.3

광공업 258 301 341 364 8 5 6 2.5 1.3 1.9

건설업 641 707 828 919 24 18 21 3.2 2.1 2.7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802 1,167 1,458 1,730 58 55 56 4.5 3.5 4.0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2,091 3,412 4,122 4,761 142 128 135 3.9 2.9 3.4

전기·운수·통신·금융 873 1,522 1,885 2,206 73 64 68 4.4 3.2 3.8

<표 4-1>제주지역 산업별 GRDP전망

(단위 :10억원,%)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가율(%)

'11-'15 '16-'20 '11-'20 '11-'15 '16-'20 '11-'20

농림어업 21.4 16.1 14.8 13.5 -0.26 -0.26 -0.26 -1.7 -1.8 -1.7

광공업 4.3 3.5 3.4 3.2 -0.04 -0.04 -0.04 -1.1 -1.3 -1.2

건설업 10.8 8.3 8.2 8.0 -0.03 -0.04 -0.04 -0.4 -0.5 -0.5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13.5 13.8 14.4 15.0 0.12 0.12 0.12 0.9 0.8 0.9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35.3 40.3 40.7 41.3 0.08 0.12 0.10 0.2 0.3 0.2

전기·운수·통신·금융 14.7 17.9 18.6 19.1 0.13 0.10 0.12 0.7 0.6 0.6

제주지역 산업별 GRDP비중 전망은 <표 4-2>와 같다.2020년 제주지역의

산업별 GRDP비중 규모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41.3%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전기․운수․통신․금융은 19.1%,도소

매․숙박 음식점업은 15.0%,농림어업 13.5%,건설업 8.0%,광공업 3.2%의 비중

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2020년간 산업별 GRDP비중 변화를 살펴보면,비중 증가가 예상되

는 산업으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이 13.8%에서 15.0%로 연평균 0.12%p(연평균

0.9% 증가)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전기․운수․통신․금융은 17.9%에서

19.1%로 연평균 0.12%p(연평균 0.6% 증가)증가,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

타는 40.3%에서 41.3%로 연평균 0.10%p(연평균 0.2% 증가)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비중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은 농림어업,광공업,건설업으로 나타났다.

<표 4-2>제주지역 산업별 GRDP비중 전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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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지역 산업별 취업계수 전망

제주지역 산업별 인력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취업계수5)전망이

필요하다.취업계수는 최적 고용량뿐만 아니라 산업별 인력수요를 반영하기 때문

에 유용한 변수이다.

산업별 취업계수 시계열 추세를 이용하여 2020년까지의 취업계수를 예측하

였는데,산업별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모형

   
 

 취업계수,  ,  , 정상시계열

전산업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금융

         

제주지역 전산업의 취업계수 추이 및 전망은 [그림 4-1]과 같다.1989년

5) 취업계수=취업자수/GRDP이며, “부가가치 10억원을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취업자의 수”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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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명에서 2010년에는 33.5명으로 감소하였으며,이런 추세라면 2010년~2020년간

연평균 1.9% 감소하여 27.7명이 될 전망이다.산업별로는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과 전기․운수․통신․금융이 취업계수 하락폭이 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

다.

[그림 4-1]제주지역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및 전망

(단위 :%)

<표 4-3>와 같이 취업계수 전망을 살펴보면,전산업 취업계수는 2010년

33.5명에서 2020년 27.7명으로 연평균 0.58명(연평균 1.9% 감소)감소할 전망이

다.산업별로는 도소매․숙박 음식점업이 2010년 60.8명에서 2020년 28.5명으로

연평균 3.24명(연평균 7.3% 감소)으로 가장 크게 감소할 전망이며,전기․운수․

통신․금융은 2010년 18.4명에서 2020년 9.8명으로 연평균 0.86명(연평균 6.1% 감

소)감소,건설업은 2010년 35.4명에서 2020년 33.0명으로 연평균 0.24명(연평균

0.7% 감소)감소,광공업은 2010년 33.2명에서 2020년 31.5명으로 연평균 0.18명

(0.5% 감소)감소,농림어업은 2010년 40.9명에서 2020년 39.8명으로 연평균 0.11

명(0.3% 감소)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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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0년 27.5명에서 2020년 31.3명으로 연평균 0.37명(연평균 1.3% 증가)증가

할 전망이다.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명) 연평균 증가율(%)

'11-'15 '16-'20 '11-'20 '11-'15 '16-'20 '11-'20

전산업 44.0 33.5 30.4 27.7 -0.63 -0.54 -0.58 -2.0 -1.8 -1.9

농림어업 55.3 40.9 39.8 39.8 -0.22 -0.01 -0.11 -0.5 0.0 -0.3

광공업 35.0 33.2 32.9 31.5 -0.06 -0.29 -0.18 -0.2 -0.9 -0.5

건설업 39.0 35.4 33.5 33.0 -0.37 -0.10 -0.24 -1.1 -0.3 -0.7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88.6 60.8 42.2 28.5 -3.72 -2.75 -3.24 -7.0 -7.6 -7.3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26.8 27.5 28.7 31.3 0.23 0.51 0.37 0.8 1.7 1.3

전기·운수·통신·금융 34.3 18.4 13.8 9.8 -0.93 -0.79 -0.86 -5.6 -6.6 -6.1

<표 4-3>제주지역 산업별 취업계수 전망

(단위 :명,%)

3)제주지역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은 위에서 추정된 산업별 GRDP전망치와 취업계수

전망치를 곱하여 도출한다.제주지역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2010년 284천명에서

2020년 317명으로 연평균 3.3천명(연평균 1.1% 증가)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동기간 94천명에서 149천명

으로 연평균 5.49천명(연평균 4.7% 증가)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

으로 나타났으며,건설업은 동기간 25천명에서 30천명으로 연평균 0.53천명(연평

균 1.9% 증가)증가,광공업은 동기간 10천명에서 11천명으로 연평균 0.15천명

(연평균 1.4% 증가)증가,농림어업은 동기간 56천명에서 62천명으로 연평균

0.62천명(연평균 1.0% 증가)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반면,도소매․숙박 음식

점업은 연평균 2.17천명(연평균 3.6% 감소)감소할 전망이며,전기․운수․통

신․금융은 연평균 0.64천명(연평균 2.6% 감소)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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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천명) 연평균 증가율(%)

'11-'15 '16-'20 '11-'20 '11-'15 '16-'20 '11-'20

전산업 261 284 306 317 4.31 2.30 3.30 1.5 0.7 1.1

농림어업 70 56 60 62 0.78 0.46 0.62 1.4 0.7 1.0

광공업 9 10 11 11 0.25 0.04 0.15 2.4 0.4 1.4

건설업 25 25 28 30 0.55 0.52 0.53 2.1 1.8 1.9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71 71 62 49 -1.89 -2.45 -2.17 -2.8 -4.3 -3.6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56 94 118 149 4.87 6.12 5.49 4.7 4.7 4.7

전기·운수·통신·금융 30 28 26 22 -0.41 -0.87 -0.64 -1.5 -3.6 -2.6

<표 4-4>제주지역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단위 :천명 ,%)

산업별 인력수요 비중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2010년 33.1%

에서 2020년 47.0%로 연평균 1.39%p(연평균 3.6% 증가)증가하여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건설업은 동기간 8.8%에서 9.6%로 연평균 0.08%p(연평균 0.8%

증가)증가,광공업은 동기간 3.5%에서 3.6%로 연평균 0.01%p(연평균 0.3% 증

가)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도소매․숙박 음식점업은 2010년 25.0%에서

2020년 15.5%로 연평균 0.95%p(연평균 4.6% 감소)감소하여 비중이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되며,전기․운수․통신․금융은 동기간 9.9%에서 6.8%로 연평균 0.30%p

(연평균 3.6% 감소)감소,농림어업은 동기간 19.7%에서 19.6%로 연평균 0.01%p

(연평균 0.1% 감소)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가율(%)

'11-'15 '16-'20 '11-'20 '11-'15 '16-'20 '11-'20

농림어업 26.8 19.7 19.6 19.6 -0.02 0.00 -0.01 -0.1 0.0 -0.1

광공업 3.4 3.5 3.7 3.6 0.03 -0.01 0.01 0.9 -0.3 0.3

건설업 9.6 8.8 9.1 9.6 0.06 0.10 0.08 0.6 1.0 0.8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27.2 25.0 20.1 15.5 -0.97 -0.92 -0.95 -4.2 -5.0 -4.6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21.5 33.1 38.7 47.0 1.13 1.65 1.39 3.2 3.9 3.6

전기·운수·통신·금융 11.5 9.9 8.5 6.8 -0.27 -0.34 -0.30 -2.9 -4.3 -3.6

<표 4-5>제주지역 산업별 인력수요 비중 전망

(단위 :%)

1989년~2020년간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수 비중 추이 및 전망은 아래

<그림 4-2>과 같다.농림어업의 취업자 수 비중은 1989년 43.8%에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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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로 30여년 간 27.2%p대폭 감소할 전망이며,광공업은 동기간 4.0%에서

3.6%로 0.4% 감소,건설업은 동기간 4.9%에서 9.6%로 4.7% 증가,도소매․숙박

음식점업은 동기간 18.3%에서 15.5%로 2.8% 감소,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동기간 19.6%에서 47.0%로 27.4% 큰 폭으로 증가,전기․운수․통신․금

융은 동기간 9.4%에서 6.8%로 2.6%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별로 취업자 수 비중이 증가하는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

타,건설업으로 나타났으며,비중이 감소하는 산업은 농림어업,도소매․숙박 음

식점업,전기․운수․통신․금융,광공업이 될 전망이다.

[그림 4-2]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수 비중 추이 및 전망

(단위 :%)

4)제주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제주지역 직종별 인력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비중 전망이 필요하

다.시계열 추세를 이용하여 2020년까지의 직업별 비중을 전망하였는데,직종별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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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별비중,  , 정상시계열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제주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을 보면,2010년~2020년간 취업자 수가 증가

하는 직종은 사무 종사자,서비스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단순 노

무 종사자,전문가,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

자이며,감소하는 산업은 판매 종사자,관리자로 예상된다.

사무 종사자는 2010년 35천명에서 2020년 42천명으로 연평균 0.68천명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서비스 종사자는 동기간 36천명에서 43천명으로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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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8천명 증가,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동기간 24천명에서 29천명으로 연

평균 0.47천명 증가,단순 노무 종사자는 동기간 41천명에서 47천명으로 연평균

0.57천명 증가,전문가는 동기간 42천명에서 47천명으로 연평균 0.48천명 증가,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는 동기간 48천명에서 53천명으로 연평균 0.5천명

증가,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동기간 22천명에서 22천명으로 연평균

0.03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반면 판매종사자는 동기간 33천명에서 32천

명으로 연평균 0.12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고,관리자는 3천명에서 거의 변

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되었다.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천명) 연평균 증가율(%)

'11-'15 '16-'20 '11-'20 '11-'15 '16-'20 '11-'20

계 261 284 306 317 4.40 2.20 3.30 1.5 0.7 1.1

관리자 5 3 3 3 0.02 -0.03 0.00 0.7 -0.9 -0.1

전문가 25 42 43 47 0.26 0.69 0.48 0.6 1.6 1.1

사무 종사자 30 35 40 42 0.92 0.44 0.68 2.5 1.1 1.8

서비스 종사자 30 36 41 43 1.00 0.37 0.68 2.6 0.9 1.8

판매 종사자 34 33 32 32 -0.26 0.02 -0.12 -0.8 0.1 -0.4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61 48 53 53 1.06 -0.05 0.50 2.1 -0.1 1.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 24 27 29 0.61 0.33 0.47 2.4 1.2 1.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2 22 22 22 -0.02 0.08 0.03 -0.1 0.4 0.1

단순 노무 종사자 37 41 45 47 0.70 0.44 0.57 1.7 1.0 1.3

<표 4-6>제주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단위 :천명,%)

제주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비중 전망은 <표 4-7>과 같다.2010년부터 2020

년까지 인력수요 비중이 증가하는 직종은 사무 종사자,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

사자,서비스 종사자,단순 노무 종사자이며,인력수요 비중이 감소하는 직종은

판매 종사자,관리자,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이다.

사무 종사자는 2010년 12.3%에서 2020년 13.2%로 연평균 0.09%p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동기간 8.5%에서 9.1%로 연

평균 0.06%p증가,서비스 종사자는 동기간 12.7%에서 13.5%로 연평균 0.08%p

증가,단순 노무 종사자는 동기간 14.4%에서 14.7%로 연평균 0.03%p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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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망 되었다.반면 판매 종사자는 2010년 11.6%에서 2020년 10.0%로 연평

균 0.16%p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관리자는 동기간 1.1%에서 0.9%로 연평균

0.01%p감소,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동기간 7.7%에서 7.0%로 연평

균 0.07%p감소,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는 동기간 16.9%에서 16.7%로

연평균 0.02%p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전문가의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가율(%)

'11-'15 '16-'20 '11-'20 '11-'15 '16-'20 '11-'20

관리자 1.9 1.1 1.0 0.9 -0.01 -0.02 -0.01 -0.8 -1.6 -1.2

전문가 9.5 14.8 14.2 14.8 -0.12 0.12 0.00 -0.8 0.8 0.0

사무 종사자 11.5 12.3 13.0 13.2 0.13 0.05 0.09 1.0 0.3 0.7

서비스 종사자 11.5 12.7 13.4 13.5 0.15 0.02 0.08 1.1 0.1 0.6

판매 종사자 13.0 11.6 10.4 10.0 -0.25 -0.07 -0.16 -2.2 -0.7 -1.4

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23.3 16.9 17.4 16.7 0.11 -0.14 -0.02 0.6 -0.8 -0.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9 8.5 8.9 9.1 0.08 0.04 0.06 0.9 0.4 0.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8.4 7.7 7.2 7.0 -0.12 -0.03 -0.07 -1.5 -0.4 -1.0

단순 노무 종사자 14.1 14.4 14.6 14.7 0.03 0.03 0.03 0.2 0.2 0.2

<표 4-7>제주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비중 전망

(단위 :%)

[그림 4-3]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직종별 인력수요 비중 추이 및 전망을

나타낸다.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비중의 경우 2000년 23.3%에서 2020년

16.7%로 6.6% 감소,단순 노무 종사자는 동기간 14.1%에서 14.7%로 0.7% 증가,

판매 종사자는 동기간 13.0%에서 10.0%로 3.0% 감소,서비스 종사자는 동기간

11.5%에서 13.5%로 2.0% 증가,사무 종사자는 동기간 11.5%에서 13.2%로 1.7%

증가,전문가는 동기간 9.5%에서 14.8%로 5.3% 증가,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

사자는 동기간 8.4%에서 7.0%로 1.4% 감소,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동기

간 6.9%에서 9.1%로 2.1% 증가,관리자는 동기간 1.9%에서 0.9%로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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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제주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비중 추이 및 전망

(단위 :%)

5)제주지역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제주지역 직업별 인력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비중 전망이 필요하

다.시계열 추세를 이용하여 2020년까지의 직업별 비중을 전망하였는데,직업별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모형

   

 직업별비중,  , 정상시계열

관리직

  
     

경영,회계,사무 관리직

      

금융,보험 관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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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보건,의료관련직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영업 및 판매 관련직

      

경비 및 청소 관련직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건설 관련직

      

기계 관련직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화학 관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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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및 의복 관련직

      

전기,전자 관련직

      

정보통신 관련직

      

식품가공 관련직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농림어업 관련직

      

제주지역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을 보면,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직업은 섬유 및 의복 관련직 연평균 7.7% 증가,문화,예술,디자인,방

송 관련직 연평균 7.1% 증가,재료 관련직 연평균 5.3% 증가,보건,의료관련직

연평균 4.8% 증가,음식 서비스 관련직 연평균 3.6% 증가,전기,전자 관련직 연

평균 3.5% 증가,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연평균 2.8% 증가,경비 및 청소 관련

직 연평균 2.8% 증가,경영,회계,사무관리직 연평균 2.7% 증가,교육 및 자연과

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연평균 1.7% 증가,운전 및 운송 관련직 연평균 1.5%

증가,농림어업 관련직 연평균 0.9% 증가,금융,보험 관련직 연평균 0.7% 증가,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연평균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인력수요가 감소하는 직업은 관리직 연평균 16.5% 감소,건설 관련직

연평균 8.1% 감소,정보통신 관련직 연평균 8.1% 감소,미용,숙박,여행,오락,

스포츠 관련직 연평균 7.5% 감소,화학 관련직 연평균 2.6% 감소,식품가공 관련

직 연평균 1.1% 감소,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연평균 1.0%

감소,기계 관련직 연평균 0.6% 감소,영업 및 판매 관련직 연평균 0.5%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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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1020152020
연평균 증감(천명) 연평균 증가율(%)

'11-'15 '16-'20 '11-'20 '11-'15 '16-'20 '11-'20

계 264 284 306 317 4.40 2.20 3.30 1.5 0.7 1.1

관리직 7 1 0 0 -0.11 -0.05 -0.08 -16.2 -16.8 -16.5

경영,회계,사무 관리직 22 27 31 35 0.88 0.73 0.81 3.1 2.3 2.7

금융,보험 관련직 5 6 7 7 0.07 0.02 0.04 1.0 0.3 0.7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11 13 15 16 0.31 0.19 0.25 2.2 1.2 1.7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5 4 4 4 0.03 0.01 0.02 0.8 0.3 0.5

보건,의료관련직 4 7 9 11 0.42 0.40 0.41 5.6 4.1 4.8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4 6 7 8 0.22 0.15 0.19 3.6 2.1 2.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2 4 6 8 0.40 0.40 0.40 8.4 5.8 7.1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6 22 24 25 0.43 0.28 0.35 1.9 1.2 1.5

영업 및 판매 관련직 38 27 26 26 -0.09 -0.17 -0.13 -0.3 -0.7 -0.5

경비 및 청소 관련직 4 11 13 14 0.41 0.28 0.34 3.6 2.1 2.8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5 10 7 4 -0.47 -0.58 -0.52 -5.3 -9.5 -7.5

음식서비스 관련직 18 22 28 32 1.01 0.90 0.96 4.1 3.1 3.6

건설 관련직 19 14 10 6 -0.69 -0.86 -0.78 -5.7 -10.4 -8.1

기계 관련직 6 4 4 4 -0.02 -0.03 -0.02 -0.5 -0.8 -0.6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2 2 3 4 0.15 0.15 0.15 6.1 4.5 5.3

화학 관련직 0 0 0 0 0.00 0.00 0.00 -2.5 -2.7 -2.6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 3 5 7 0.35 0.35 0.35 9.1 6.2 7.7

전기,전자 관련직 4 5 6 7 0.21 0.19 0.20 4.0 3.0 3.5

정보통신 관련직 1 1 1 1 -0.07 -0.09 -0.08 -5.7 -10.4 -8.1

식품가공 관련직 4 2 2 2 -0.02 -0.02 -0.02 -1.0 -1.3 -1.1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3 3 3 3 -0.02 -0.05 -0.03 -0.5 -1.4 -1.0

농림어업 관련직 74 90 96 98 1.13 0.48 0.81 1.2 0.5 0.9

<표 4-8>제주지역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단위 :천명,%)

제주지역 직업별 인력수요 비중 전망은 <표 4-9>에서 확인할 수 있다.인

력수요 비중이 증가하는 직업은 경영,회계,사무 관리직,교육 및 자연과학,사

회과학 연구 관련직,보건,의료 관련직,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문화,예술,

디자인,방송 관련직,운전 및 운송 관련직,경비 및 청소 관련직,음식서비스 관

련직,재료관련직,섬유 및 의복 관련직,전기,전자 관련직으로 나타났다.

반면,비중이 감소하는 직업은 관리직,금융,보험 관련직,법률,경찰,소방,

교도 관련직,영업 및 판매 관련직,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건설

관련직,기계 관련직,화학 관련직,정보통신 관련직,식품가공 관련직,환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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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농림어업 관련직이다.

제주지역 직업별 인력수요 비중이 가장 큰 직업은 농림어업 관련직으로

2010년 31.6%에서 2020년 30.9%로 연평균 0.08%p(연평균 0.2% 감소)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비중이 가장 작은 관리직은 동기간 0.3%에서 0.0%로 연평

균 0.03%p(연평균 17.4% 감소)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1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가율(%)

'11-'15 '16-'20 '11-'20 '11-'15 '16-'20 '11-'20

관리직 2.5 0.3 0.1 0.0 -0.04 -0.02 -0.03 -17.4 -17.4 -17.4

경영,회계,사무 관리직 8.2 9.3 10.1 10.9 0.16 0.16 0.16 1.6 1.5 1.6

금융,보험 관련직 1.8 2.2 2.2 2.1 -0.01 -0.01 -0.01 -0.4 -0.5 -0.4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4.1 4.7 4.9 5.0 0.03 0.02 0.03 0.7 0.5 0.6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1.7 1.3 1.2 1.2 -0.01 -0.01 -0.01 -0.7 -0.5 -0.6

보건,의료관련직 1.6 2.4 2.9 3.4 0.10 0.10 0.10 4.0 3.4 3.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6 2.1 2.3 2.4 0.04 0.03 0.04 2.1 1.3 1.7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0.7 1.4 2.0 2.5 0.11 0.11 0.11 6.8 5.1 5.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6.1 7.6 7.8 7.9 0.03 0.03 0.03 0.4 0.4 0.4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4.2 9.5 8.7 8.1 -0.16 -0.12 -0.14 -1.8 -1.4 -1.6

경비 및 청소 관련직 1.4 3.7 4.1 4.4 0.08 0.06 0.07 2.1 1.3 1.7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5.8 3.4 2.4 1.4 -0.20 -0.20 -0.20 -6.7 -10.2 -8.5

음식서비스 관련직 6.8 7.9 9.0 10.1 0.22 0.22 0.22 2.6 2.3 2.5

건설 관련직 7.4 4.8 3.3 1.9 -0.29 -0.29 -0.29 -7.1 -11.0 -9.1

기계 관련직 2.4 1.3 1.2 1.1 -0.02 -0.02 -0.02 -1.9 -1.5 -1.7

재료 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0.7 0.8 1.0 1.2 0.04 0.04 0.04 4.6 3.7 4.1

화학 관련직 0.1 0.1 0.1 0.0 0.00 0.00 0.00 -3.9 -3.4 -3.7

섬유 및 의복 관련직 0.4 1.1 1.6 2.1 0.10 0.10 0.10 7.5 5.5 6.5

전기,전자 관련직 1.4 1.7 1.9 2.2 0.05 0.05 0.05 2.5 2.2 2.4

정보통신 관련직 0.4 0.5 0.4 0.2 -0.03 -0.03 -0.03 -7.1 -11.0 -9.1

식품가공 관련직 1.4 0.6 0.5 0.5 -0.01 -0.01 -0.01 -2.5 -2.0 -2.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1.3 1.2 1.1 1.0 -0.02 -0.02 -0.02 -2.0 -2.2 -2.1

농림어업 관련직 28.0 31.6 31.3 30.9 -0.08 -0.08 -0.08 -0.2 -0.2 -0.2

<표 4-9>제주지역 직업별 인력수요 비중 전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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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주지역 인력공급전망

제주지역 인력공급전망은 먼저 연령별,성별,학력별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

동참가율 자료를 활용하여 2012년~2020년까지 전망치를 예측하고,전망을 통해

나타난 생산가능인구 예측치와 경제활동참가율 예측치를 곱하여 경제활동인구를

전망한다.

1)제주지역 생산가능인구 전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989년부터 2011년까지 생산가능인구 자

료를 활용할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연령별,성별,학력별 자료를 이용해서 1989

년~2011년 자료를 활용하여 추세식을 OLS를 적용하여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령별,성별,학력별 생산가능 인구를 전망하였다.

⑴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전망에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

서 1989년~2011년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자료를 활용하였고,연령별 구성은

15-29세,30-39세,40-49세,50-59세,60-64세,65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추세식을

이용하여 추정 및 전망을 하였다.제주지역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추정식은 아래

와 같다.

기본모형        

 연령별생산가능인구,   전시점의연령별생산가능인구,  ,

 정상시계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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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제주지역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전망을 살펴보면 <표 4-10>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전체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438천명에서 연평균 2.6천명(연평균 0.6%

증가)증가하여 2020년에는 464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은 2010년 66천명에서 연평균 2.4천명 증가하여 2020년에는 90천

명에 이를 전망이며,40-49세는 동기간 91천명에서 연평균 1.6천명 증가하여 107

천명에 이를 것이며,50-59세는 동기간 70천명에서 연평균 1.2천명 증가하여 82

천명으로,60-64세는 동기간 24천명에서 연평균 0.4천명 증가하여 28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30-39세는 2010년 84천명에서 연평균 1.6천명 감소하여 2020년

에는 68천명에 이를 전망이며,15-29세는 동기간 102천명에서 연평균 1.1천명 감

소하여 91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 증가율을 보면 2010년~2020년간 65세이상 연령이 연평균 3.2% 증가

할 전망이며,40-49세,50-59세,60-64세는 각각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30-39세 연령은 연평균 2.1% 감소하고,15-29세 연령은 연평균 1.1%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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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천명) 연평균 증가율(%)

'01-'10 '11-'15 '16-'20 '11-'20 '01-'10 '11-'15 '16-'20 '11-'20

계 395 438 455 464 4.3 3.4 1.9 2.6 1.0 0.8 0.4 0.6

15-29세 121 102 96 91 -1.9 -1.3 -0.9 -1.1 -1.7 -1.3 -1.0 -1.1

30-39세 93 84 75 68 -0.9 -1.7 -1.5 -1.6 -1.0 -2.1 -2.1 -2.1

40-49세 68 91 100 107 2.3 1.8 1.4 1.6 3.0 1.9 1.4 1.6

50-59세 49 70 79 82 2.1 1.8 0.6 1.2 3.6 2.5 0.8 1.6

60-64세 21 24 26 28 0.3 0.5 0.3 0.4 1.3 1.9 1.2 1.6

65세이상 43 66 78 90 2.3 2.5 2.3 2.4 4.4 3.5 2.8 3.2

<표 4-10>제주지역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단위 :천명,%)

제주지역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보면 2020년에는 40-49세 연령이

2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15-29세 연령 19.6%,65세

이상 연령 19.3%,50-59세 연령 17.7%,30-39세 연령 14.5%,60-64세 연령 6.0%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간별로는 40-49세 연령이 2010년 20.8%에서 연평균 0.2%p증가하여 2020

년에는 22.9%에 이를 전망이며,15-29세 연령은 동기간 23.3%에서 연평균 0.4%p

감소하여 19.6%로,65세 이상 연령은 동기간 15.1%에서 연평균 0.4%p증가하여

19.3%로,50-59세 연령은 동기간 16.0%에서 연평균 0.2%p증가하여 17.7%로,

30-39세 연령은 동기간 19.2%에서 연평균 0.5%p감소하여 14.5%로,60-64세 연

령은 동기간 5.5%에서 연평균 0.1%p증가하여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비중이 증가하는 연령 중 65세 이상 연령은 연평균

2.5%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40-49세는 연령은 연평

균 1.0%,50-59세 연령은 연평균 1.0%,60-64세 연령은 연평균 0.9% 증가할 전

망이다.반면,30-39세 연령은 연평균 2.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며,15-29세 연

령은 연평균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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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가율(%)

'01-'10 '11-'15 '16-'20 '11-'20 '01-'10 '11-'15 '16-'20 '11-'20

15-29세 30.6 23.3 21.0 19.6 -0.7 -0.5 -0.3 -0.4 -2.7 -2.0 -1.4 -1.7

30-39세 23.5 19.2 16.6 14.5 -0.4 -0.5 -0.4 -0.5 -2.0 -2.9 -2.6 -2.8

40-49세 17.2 20.8 21.9 22.9 0.4 0.2 0.2 0.2 1.9 1.1 0.9 1.0

50-59세 12.4 16.0 17.4 17.7 0.4 0.3 0.1 0.2 2.6 1.7 0.3 1.0

60-64세 5.3 5.5 5.8 6.0 0.0 0.1 0.0 0.1 0.3 1.1 0.7 0.9

65세이상 10.9 15.1 17.2 19.3 0.4 0.4 0.4 0.4 3.3 2.7 2.3 2.5

<표 4-11>제주지역 연령별 생산가능 인구 비중 전망

(단위 :%)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4-4]과

같다.15-29세 연령은 1989년 37.5%에서 2020년 19.6%로 17.9% 감소할 전망이

며,30-39세 연령은 동기간 20.8%에서 14.5%로 6.3% 감소,40-49세 연령은 동기

간 16.1%에서 22.9%로 6.8% 증가,50-59세 연령은 동기간 12.5%에서 17.7%로

5.2% 증가,60-64세 연령은 동기간 3.3%에서 6.0%로 2.7% 증가,65세 이상 연령

은 동기간 9.7%에서 19.3%로 9.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여년간 생산가능인구 비중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연령은 65세 이상

연령이며,40-49세 연령,50-59세 연령,60-64세 연령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비

중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연령은 15-29세 연령이였으며,다음으로는 30-39

세 연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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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제주지역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 및 전망

⑵ 성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성별 생산가능인구 전망에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989년~2011년 성별 생산가능인구 자료를 활용하였고,성별 구성은 남자,여자로

분류하여 추세식을 이용하여 추정 및 전망을 하였다.제주지역 성별 생산가능인

구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기본모형        

 성별생산가능인구,   전시점의성별생산가능인구,  ,

 정상시계열

전체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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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은 제주지역 성별 생산가능인구 전망을 나타낸다.남성의 경우

2010년 213천명에서 2020년 228천명으로 연평균 1.5천명 증가하였고,여성은

2010년 224천명에서 2020년 237천명으로 연평균 1.3천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남성은 2010년~2020년간 0.7%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

로 예상되며,여성은 동기간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천명) 연평균 증가율(%)

'01-'10 '11-'15 '16-'20 '11-'20 '01-'10 '11-'15 '16-'20 '11-'20

계 395 438 455 464 4.3 3.4 1.9 2.6 1.0 0.8 0.4 0.6

남 188 213 222 228 2.5 1.9 1.0 1.5 1.3 0.9 0.5 0.7

여 206 224 231 237 1.8 1.3 1.2 1.3 0.8 0.6 0.5 0.6

<표 4-12>제주지역 성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단위 :천명,%)

제주지역 성별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보면 남성은 2010년 48.7%에서 연평균

0.03%p증가하여 2020년에는 49.0%를 차지할 전망이며,여성은 2010년 51.3%에

서 연평균 0.03%p감소하여 2020년에는 5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0.06% 증가할 전망

이며,여성은 동기간 연평균 0.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가율(%)

'01-'10 '11-'15 '16-'20 '11-'20 '01-'10 '11-'15 '16-'20 '11-'20

남 47.7 48.7 49.1 49.0 0.10 0.07 -0.01 0.03 0.21 0.14 -0.03 0.06

여 52.3 51.3 50.9 51.0 -0.10 -0.07 0.01 -0.03 -0.20 -0.14 0.03 -0.05

<표 4-13>제주지역 성별 생산가능인구 비중 전망

(단위 :%)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성별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4-5]과

같다.남성은 1989년 47.2%에서 2020년 49.0%로 1.8% 증가할 전망이며,여성은

동기간 52.8%에서 51.0%로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여년간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보면 남성은 증가하는 추세이며,여성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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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4-5]제주지역 성별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 및 전망

⑶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전망에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

서 1989년~2011년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자료를 활용하였고,학력별 구성은 중졸

이하,고졸,초대졸,대졸이상으로 분류하여 추세식을 이용하여 추정 및 전망을

하였다.제주지역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기본모형        

 학력별생산가능인구,   전시점의학력별생산가능인구,  ,

 정상시계열

전체           

중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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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제주지역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전망은 <표 4-14>과 같다.2010년~202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력은 초대졸,대졸이상으로 나타났으

며,고졸과 중졸이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졸은 2010년 63천명에서 연평

균 3.4천명 증가하여 2020년에는 97천명에 이를 전망이며,대졸이상은 동기간 64

천명에서 연평균 2.2천명 증가하여 86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반면,생산가

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졸은 2010년 152천명에서 연평균 1.6천명 감

소하여 2020년에는 136천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며,중졸이하는 동기간 158천명

에서 연평균 1.1천명 감소하여 147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학력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2010년~2020년간 초대졸이 연평균 4.4% 증가

할 전망이며,대졸이상은 연평균 3.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다.반면,고졸은 연

평균 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중졸이하는 연평균 0.7% 감소할 전망이다.

학력별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천명) 연평균 증가율(%)

'01-'10 '11-'15 '16-'20 '11-'20 '01-'10 '11-'15 '16-'20 '11-'20

계 395 438 455 464 4.3 3.4 1.9 2.6 1.0 0.8 0.4 0.6

중졸이하 162 158 150 147 -0.4 -1.7 -0.5 -1.1 -0.2 -1.1 -0.4 -0.7

고졸 153 152 142 136 -0.1 -2.0 -1.2 -1.6 -0.1 -1.4 -0.8 -1.1

초대졸 34 63 80 97 2.9 3.5 3.3 3.4 6.4 5.0 3.8 4.4

대졸이상 46 64 77 86 1.8 2.6 1.8 2.2 3.4 3.8 2.3 3.0

<표 4-14>제주지역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전망

(단위 :천명,%)

제주지역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보면 2020년에는 중졸이하가 31.5%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고졸 29.2%,초대졸 20.7%,대졸

이상 18.5%를 차지할 전망이다.

기간별로는 중졸이하가 2010년 36.2%에서 연평균 0.5%p감소하여 202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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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1.5%에 이를 전망이며,고졸은 동기간 34.8%에서 연평균 0.6%p감소하여

29.2%로,초대졸은 동기간 14.4%에서 연평균 0.6%p증가하여 20.7%로,대졸이상

은 동기간 14.6%에서 연평균 0.4%p증가하여 18.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비중이 증가하는 학력 중 초대졸이 연평균 3.7% 증

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대졸이상은 연평균 2.4%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고졸은 연평균 1.7%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며,중졸이

하는 연평균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력별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가율(%)

'01-'10 '11-'15 '16-'20 '11-'20 '01-'10 '11-'15 '16-'20 '11-'20

중졸이하 41.0 36.2 33.3 31.5 -0.5 -0.6 -0.4 -0.5 -1.3 -1.6 -1.1 -1.4

고졸 38.7 34.8 31.6 29.2 -0.4 -0.6 -0.5 -0.6 -1.1 -1.9 -1.6 -1.7

초대졸 8.6 14.4 17.9 20.7 0.6 0.7 0.6 0.6 5.3 4.4 3.0 3.7

대졸이상 11.6 14.6 17.2 18.5 0.3 0.5 0.3 0.4 2.3 3.2 1.5 2.4

<표 4-15>제주지역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비중 전망

(단위 :%)

1989년부터 2020년까지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1989년 59.3%에서 2020년 31.5%로 27.8% 감소할 전망이며,고졸은 동기간

31.0%에서 29.2%로 1.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초대졸은 동기간 2.8%

에서 20.7%로 12.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며,대졸이상은 동기간 6.9%에서

18.5%로 1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여년간 생산가능인구 비중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학력은 초대졸이

며,다음으로는 대졸이상으로 나타났다.반면 비중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학력은 중졸이하였으며,다음으로는 고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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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제주지역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 및 전망

2)제주지역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1989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지역 연령별,성별,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를 활용하여 추세식을 OLS를 적용하여 추정하고,2012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활

동참가율을 전망하였다.

⑴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에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 1989년~2011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활용하였고,연령별 구성은

15-29세,30-39세,40-49세,50-59세,60-64세,65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추세식을

이용하여 추정 및 전망을 하였다.제주지역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정식은 아

래와 같다.

기본모형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전시점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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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시계열

전체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제주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65.8%에서 2020년 68.5%로 연평균

0.3%p(연평균 0.4% 증가)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연령은 65세 이상 연령

(연평균 1.9% 증가),60-64세 연령(연평균 0.4% 증가),15-29세 연령(연평균

0.3% 증가),50-59세 연령(연평균 0.2% 증가)으로 예상되며,30-39세(연평균

0.2% 감소)는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할 전망이다.40-49세는 경제활동참가율 변

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은 2010년 44.7%에서 연평균 0.9%p증가하여 2020년에는 54.2%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으며,60-64세는 동기간 66.8%에서 연평균 0.3%p증가하여

69.6%로,15-29세는 동기간 41.0%에서 연평균 0.1%p증가하여 42.4%로,50-59세

는 동기간 76.9%에서 연평균 0.1%p증가하여 78.1%로,30-39세는 동기간 82.3%

에서 연평균 0.2%p감소하여 80.8%로,40-49세는 동기간 84.4%에서 0.04%p감

소하여 8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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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가율(%)

'01-'10 '11-'15 '16-'20 '11-'20 '01-'10 '11-'15 '16-'20 '11-'20

계 67.6 65.8 68.1 68.5 -0.2 0.5 0.1 0.3 -0.3 0.7 0.1 0.4

15-29세 51.2 41.0 43.0 42.4 -1.0 0.4 -0.1 0.1 -2.2 1.0 -0.3 0.3

30-39세 80.6 82.3 80.9 80.8 0.2 -0.3 0.0 -0.2 0.2 -0.3 0.0 -0.2

40-49세 83.8 84.4 84.4 84.0 0.1 0.0 -0.1 0.0 0.1 0.0 -0.1 0.0

50-59세 81.6 76.9 78.5 78.1 -0.5 0.3 -0.1 0.1 -0.6 0.4 -0.1 0.2

60-64세 71.4 66.8 69.9 69.6 -0.5 0.6 -0.1 0.3 -0.7 0.9 -0.1 0.4

65세이상 41.9 44.7 49.7 54.2 0.3 1.0 0.9 0.9 0.6 2.1 1.7 1.9

<표 4-16>제주지역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

[그림 4-7]을 보면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및

전망을 나타내는데,제주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은 1989년 62.3%에서 2020년 68.5%

로 6.2% 증가할 전망이다.

연령별로는 15-29세는 동기간 41.5%에서 42.4%로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30-39세는 동기간 81.3%에서 80.8%로 0.5% 감소,40-49세는 동기간 86.2%

에서 84.0%로 2.2% 감소,50-59세는 동기간 86.7%에서 78.1%로 8.6% 감소,

60-64세는 동기간 75.0%에서 69.6%로 5.4% 감소,65세 이상은 동기간 31.4%에

서 54.2%로 2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여년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연령은 65세 이상이

며,다음으로는 15-29세로 나타났다.반면 비중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연령

은 50-59세였으며,다음으로는 60-64세,40-49세,30-39세 순이었다.



- 59 -

[그림 4-7]제주지역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및 전망

⑵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에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

서 1989년~2011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활용하였고,성별 구성은 남자,

여자로 분류하여 추세식을 이용하여 추정 및 전망을 하였다.제주지역 성별 경제

활동참가율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기본모형        

 성별경제활동참가율,   전시점의성별경제활동참가율,  ,

 정상시계열

전체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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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을 살펴보면,남성의 경우 2010년 73.9%

에서 연평균 0.2%p증가하여 2020년 75.6%에 이를 전망이며,여성은 동기간

58.1%에서 연평균 0.3%p증가하여 2020년 61.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남성은 연평균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여성은

연평균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가율(%)

'01-'10 '11-'15 '16-'20 '11-'20 '01-'10 '11-'15 '16-'20 '11-'20

계 67.6 65.8 68.1 68.5 -0.2 0.5 0.1 0.3 -0.3 0.7 0.1 0.4

남 75.5 73.9 75.7 75.6 -0.2 0.4 0.0 0.2 -0.2 0.5 0.0 0.2

여 60.7 58.1 60.8 61.2 -0.3 0.5 0.1 0.3 -0.4 0.9 0.1 0.5

<표 4-17>제주지역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및 전망을 보면,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9년 72.9%에서 2020년 75.6%로 2.7% 증가할 전망이며,여

성은 동기간 53.2%에서 61.2%로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여년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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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제주지역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⑶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에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 1989년~2011년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를 활용하였고,학력별 구성은

중졸이하,고졸,초대졸,대졸이상으로 분류하여 추세식을 이용하여 추정 및 전망

을 하였다.제주지역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기본모형        

 학력별경제활동참가율,   전시점의학력별경제활동참가율,  ,

 정상시계열

전체           

중졸이하           

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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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졸           

대졸이상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학력은 고졸(연평균

0.3% 증가)로 나타났으며,중졸이하(연평균 0.2% 감소),대졸이상(연평균 0.2%

감소)은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할 전망이다.초대졸은 경제활동참가율 변화가 거

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졸은 2010년 71.4%에서 연평균 0.2%p증가하여 2020년에는 73.8%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으며,중졸이하는 동기간 46.8%에서 연평균 0.1%p감소하여 45.7%

로,대졸이상은 동기간 82.6%에서 연평균 0.2%p감소하여 81.1%로,초대졸은 동

기간 82.9%에서 연평균 0.04%p증가하여 83.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학력별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가율(%)

'01-'10 '11-'15 '16-'20 '11-'20 '01-'10 '11-'15 '16-'20 '11-'20

계 67.6 65.8 68.1 68.5 -0.2 0.5 0.1 0.3 -0.3 0.7 0.1 0.4

중졸이하 57.4 46.8 46.7 45.7 -1.1 0.0 -0.2 -0.1 -2.0 -0.1 -0.4 -0.2

고졸 70.6 71.4 73.1 73.8 0.1 0.3 0.2 0.2 0.1 0.5 0.2 0.3

초대졸 85.3 82.9 83.6 83.3 -0.2 0.1 -0.1 0.0 -0.3 0.2 -0.1 0.0

대졸이상 82.6 82.6 81.7 81.1 0.0 -0.2 -0.1 -0.2 0.0 -0.2 -0.2 -0.2

<표 4-18>제주지역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

1989년부터 2020년까지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및 전망을 보면 <그림

4-9]와 같다.중졸이하는 1989년 55.6%에서 2020년 45.7%로 9.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고졸은 동기간 67.9%에서 73.8%로 5.9% 증가,초대졸은 동기간 90.0%

에서 83.3%로 6.7% 감소,대졸이상은 동기간 84.0%에서 81.1%로 2.9% 감소할

전망이다.

30여년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학력은 고졸로 나타났

으며,반면 비중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학력은 중졸이하였으며,다음으로는

초대졸,대졸이상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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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제주지역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및 전망

3)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 전망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는 앞에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추정한 생산가능인

구전망치와 경제활동참가율 전망치를 곱하여 전망한다.

⑴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제주지역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전망을 살펴보면 <표 4-19>과 같다.2010

년~2020년간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288천명에서 연평균 3.0천명(연평

균 1.0% 증가)증가하여 2020년에는 318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2010년 30천명에서 연평균 1.9천명 증가하여 2020

년에는 49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60-64세는 동기간 16천명에서 연평균

0.3천명 증가하여 20천명으로,50-59세는 동기간 54천명에서 연평균 1.0천명 증가

하여 64천명으로,40-49세는 동기간 77천명에서 연평균 1.1천명 증가하여 90천명

에 이를 전망이다.반면,30-39세는 2010년 69천명에서 연평균 1.4천명 감소하여

2020년에는 5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15-29세는 동기간 42천명에서 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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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0.3천명 감소하여 39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천명) 연평균 증가율(%)

'01-'10 '11-'15 '16-'20 '11-'20 '01-'10 '11-'15 '16-'20 '11-'20

계 267 288 310 318 2.1 4.3 1.6 3.0 0.8 1.5 0.5 1.0

15-29세 62 42 41 39 -2.0 -0.1 -0.5 -0.3 -3.9 -0.3 -1.3 -0.8

30-39세 75 69 61 55 -0.6 -1.6 -1.3 -1.4 -0.8 -2.5 -2.2 -2.3

40-49세 57 77 84 90 2.0 1.5 1.1 1.3 3.0 1.9 1.3 1.6

50-59세 40 54 62 64 1.4 1.7 0.4 1.0 3.0 2.9 0.7 1.8

60-64세 15 16 18 20 0.1 0.5 0.2 0.3 0.7 2.9 1.1 2.0

65세이상 18 30 39 49 1.1 1.9 2.0 1.9 5.1 5.7 4.6 5.2

<표 4-19>제주지역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단위 :천명,%)

제주지역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보면 2020년에는 40-49세가 2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50-59세가 20.4%,30-39세가 17.3%,

65세 이상이 15.5%,15-29세가 12.2%,60-64세가 6.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

다.

기간별로는 40-49세가 2010년 26.7%에서 연평균 0.2%p증가하여 2020년에

는 28.4%에 이를 전망이며,50-59세는 동기간 18.7%에서 연평균 0.2%p증가하여

20.4%로,30-39세는 동기간 24.1%에서 연평균 0.7%p감소하여 17.3%로,60세 이

상은 동기간 10.3%에서 연평균 0.5%p 증가하여 15.5%로,15-29세는 동기간

14.6%에서 연평균 0.2%p감소하여 12.2%로,60-64세 연령은 동기간 5.6%에서

연평균 0.1%p증가하여 6.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비중이 증가하는 연령 중 65세 이상이 연평균 4.2%

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60-64세는 연령은 연평균

1.0%,50-59세 연령은 연평균 0.8%,40-49세 연령은 연평균 0.6% 증가할 전망이

다.반면,30-39세 연령은 연평균 3.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며,15-29세 연령은

연평균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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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가율(%)

'01-'10 '11-'15 '16-'20 '11-'20 '01-'10 '11-'15 '16-'20 '11-'20

15-29세 23.2 14.6 13.5 12.2 -0.9 -0.2 -0.2 -0.2 -4.6 -1.6 -1.9 -1.7

30-39세 28.1 24.1 19.9 17.3 -0.4 -0.8 -0.5 -0.7 -1.5 -3.7 -2.8 -3.2

40-49세 21.4 26.7 27.5 28.4 0.5 0.2 0.2 0.2 2.3 0.6 0.6 0.6

50-59세 15.0 18.7 20.3 20.4 0.4 0.3 0.0 0.2 2.3 1.6 0.1 0.8

60-64세 5.6 5.6 6.0 6.2 0.0 0.1 0.0 0.1 -0.1 1.6 0.5 1.0

65세이상 6.8 10.3 12.7 15.5 0.4 0.5 0.5 0.5 4.3 4.4 4.0 4.2

<표 4-20>제주지역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비중 전망

(단위 :%)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및 전망을 보면,15-29세

는 1989년 24.8%에서 2020년 12.2%로 1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30-39세는

동기간 27.0%에서 17.3%로 9.7% 감소,40-49세는 동기간 22.1%에서 28.4%로

6.3% 증가,50-59세는 동기간 17.3%에서 20.4%로 3.1% 증가,60-64세는 동기간

4.0%에서 6.2%로 2.2% 증가,65세 이상은 동기간 4.9%에서 15.5%로 10.6% 증가

할 전망이다.

30여년간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고,40-49세,50-59세,60-64세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비중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연령은 15-29세였으며,다음으로는 30-39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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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제주지역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및 전망

(단위 :명)

⑵ 성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제주지역 성별 경제활동인구 전망을 살펴보면 <표 4-21>과 같다.남성의

경우 2010년 157천명에서 연평균 1.5천명(연평균 0.9% 증가)증가하여 2020년에

는 172천명에 이를 전망이며,여성은 동기간 130천명에서 연평균 1.5천명(연평균

1.1% 증가하여 2020년에는 14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천명) 연평균 증가율(%)

'01-'10 '11-'15 '16-'20 '11-'20 '01-'10 '11-'15 '16-'20 '11-'20

계 267 288 310 318 2.1 4.3 1.6 3.0 0.8 1.5 0.5 1.0

남 142 157 168 172 1.5 2.2 0.7 1.5 1.0 1.4 0.4 0.9

여 125 130 140 145 0.5 2.0 0.9 1.5 0.4 1.5 0.7 1.1

<표 4-21>제주지역 성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단위 :천명,%)

제주지역 성별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살펴보면,남성의 경우 2010년 54.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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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평균 0.05%p 감소하여 2020년 54.3%에 이를 전망이며,여성은 동기간

45.3%에서 연평균 0.05%p증가하여 2020년 45.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남성은 연평균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여성은

연평균 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가율(%)

'01-'10 '11-'15 '16-'20 '11-'20 '01-'10 '11-'15 '16-'20 '11-'20

남 53.2 54.7 54.6 54.3 0.2 0.0 -0.1 0.0 0.3 -0.1 -0.1 -0.1

여 46.8 45.3 45.4 45.7 -0.2 0.0 0.1 0.0 -0.3 0.1 0.1 0.1

<표 4-22>제주지역 성별 경제활동인구 비중 전망

(단위 :%)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성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및 전망을 보면,남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은 1989년 55.1%에서 2020년 54.3로 0.8% 감소할 전망이며,여성은

동기간 44.9%에서 45.7%로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여년간 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은 감소하고,여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11]제주지역 성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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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2010년~2020년간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력은 초대졸,

대졸이상으로 나타났으며,고졸과 중졸이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대졸은 2010년 52천명에서 연평균 2.8천명 증가하여 2020년에는 81천명에

이를 전망이며,대졸이상은 동기간 53천명에서 연평균 1.7천명 증가하여 70천명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반면,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졸은

2010년 109천명에서 연평균 0.8천명 감소하여 2020년에는 101천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며,중졸이하는 동기간 74천명에서 연평균 0.7천명 감소하여 67천명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된다.

학력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2010년~2020년간 초대졸이 연평균 4.4% 증가

할 전망이며,대졸이상은 연평균 2.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다.반면,고졸은 연

평균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중졸이하는 연평균 1.0% 감소할 전망이다.

학력별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천명) 연평균 증가율(%)

'01-'10 '11-'15 '16-'20 '11-'20 '01-'10 '11-'15 '16-'20 '11-'20

계 267 288 310 318 2.1 4.3 1.6 3.0 0.8 1.5 0.5 1.0

중졸이하 93 74 70 67 -1.9 -0.8 -0.5 -0.7 -2.3 -1.1 -0.8 -1.0

고졸 108 109 104 101 0.1 -1.0 -0.6 -0.8 0.0 -0.9 -0.6 -0.8

초대졸 29 52 67 81 2.3 3.0 2.7 2.8 6.1 5.2 3.7 4.4

대졸이상 38 53 63 70 1.5 2.0 1.4 1.7 3.4 3.6 2.1 2.8

<표 4-23>제주지역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전망

(단위 :천명,%)

제주지역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보면 2020년에는 고졸이 31.6%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초대졸 25.3%,대졸이상 22.0%,중졸이

하 21.1%를 차지할 전망이다.

기간별로는 고졸이 2010년 37.7%에서 연평균 0.6%p감소하여 2020년에는

31.6%에 이를 전망이며,초대졸은 동기간 18.2%에서 연평균 0.7%p증가하여

25.3%로,대졸이상은 동기간 14.2%에서 연평균 0.4%p증가하여 22.0%로,중졸이

하는 동기간 25.7%에서 연평균 0.5%p감소하여 21.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비중이 증가하는 학력 중 초대졸이 연평균 3.4%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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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대졸이상은 연평균 1.8%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고졸은 연평균 1.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며,중졸이

하는 연평균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력별 2000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가율(%)

'01-'10 '11-'15 '16-'20 '11-'20 '01-'10 '11-'15 '16-'20 '11-'20

중졸이하 34.7 25.7 23.0 21.1 -0.9 -0.5 -0.4 -0.5 -3.0 -2.2 -1.7 -2.0

고졸 40.3 37.7 34.2 31.6 -0.3 -0.7 -0.5 -0.6 -0.7 -2.0 -1.5 -1.8

초대졸 10.8 18.2 22.1 25.3 0.7 0.8 0.6 0.7 5.3 4.0 2.7 3.4

대졸이상 14.2 18.4 20.7 22.0 0.4 0.5 0.3 0.4 2.6 2.4 1.2 1.8

<표 4-24>제주지역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비중 전망

(단위 :%)

1989년부터 2020년까지 학력별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중졸이하는 1989년

119천명에서 2020년 67천명으로 52천명 감소할 전망이며,고졸은 동기간 76천명

에서 101천명으로 25천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초대졸은 동기간 9천명에서

81천명으로 72천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며,대졸이상은 동기간 21천명에서 70천

명으로 49천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여년간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학력은 초대졸이며,다

음으로는 대졸이상,고졸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중졸이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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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제주지역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및 전망

4.제주지역 인력수급 불일치 전망

2011년 인력공급은 295천명이고,인력수요는 293천명으로 초과공급이 2.6천

명이었다.이러한 초과공급 증가추세는 계속 이어져 2015년에는 인력공급이 310

천명이고,인력수요는 306천명으로 초과공급이 4.3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이후 초과공급은 감소추세로 돌아서 2020년에는 인력공급이 318천명이고,

인력수요는 317천명으로 초과공급이 1.0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력공급(A:경제활동인구) 295 301 304 307 310 312 314 315 317 318

인력수요(B:취업자) 293 297 300 303 306 308 311 313 315 317

초과공급(A-B) 2.6 3.7 4.5 4.6 4.3 3.8 3.2 2.6 2.1 1.0

<표 4-25>제주지역 인력수급 및 불일치 전망

(단위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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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한 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을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비교해보

면 ‘11-’15기간에는 초과공급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6-’20기간에는 초

과공급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13]제주지역 인력수급 총량 추이 및 전망

[그림 4-14]와 같이 인력수급차 전망을 보면 2011년 2.6천명에서 2015년 4.3

천명으로 인력수급차가 확대되다가,이후 2020년까지 인력수급차가 축소되면서

2020년에는 1.0천명의 인력수급차가 발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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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제주지역 인력수급차 추이 및 전망

제주지역 실업률은 2015년 1.4%로 2020년에는 0.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다.실업률이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5년 이후에 감소추세로 돌아선 이유는 2015

년 이전까지 인력공급이 인력수요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여 인력수급차가 벌어

짐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었고,2015년 이후 2020년까지 인력공급이 인력

수요에 비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인력수급차가 좁혀짐

에 따라 실업률도 감소하게 되었다.

<표 4-26>과 같이 2011년~2014년까지는 인력수요 증가율이 인력공급 증가

율에 비해 낮게 증가하는 추세지만,2015년~2020년까지 인력수요 증가율이 인력

공급 증가율에 비해 높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면서,인력수급차가 축소될 것

으로 전망된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업률(%) 0.9 1.2 1.5 1.5 1.4 1.2 1.0 0.8 0.7 0.3

인력수요증가율(%) 3.04 1.31 1.01 0.97 0.91 0.84 0.78 0.70 0.63 0.73 

인력공급증가율(%) 2.46 1.69 1.26 0.98 0.80 0.67 0.58 0.50 0.45 0.40 

<표 4-26>제주지역 실업률 전망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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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 론

본 논문은 제주지역 산업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의 문제점

과 과제를 명확히 하고,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하도록 유도하고,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유망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의 인력수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변화 예측을 통해 노동시장뿐 아니라 교육서

비스시장에서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교육서비스

시장 참여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이며,보다 효율적인

인적자원 투자를 위한 정책적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개인과 사회 및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전망요약

제주지역 인력수요에 대한 전망은 산업별 GRDP전망,취업계수 전망을 통

해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직종별 및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이 이루어졌다.

2011~2020년간 제주지역의 GRDP는 연간 3.1%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

었으며,취업계수는 동기간 1.9%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에 따라 인력수

요는 연평균 1.1% 증가하여 2020년에는 317천명으로 전망되었다.2000~2010년간

취업자 수가 연평균 1.0%임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높아졌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취업자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0% 증가(취

업자 비중 연평균 0.1% 감소),광공업은 동기간 1.4% 증가(취업자 비중 연평균

0.3% 증가),건설업은 동기간 1.9% 증가(취업자 비중 연평균 0.8% 증가),도소

매․숙박 음식점업은 동기간 3.6% 감소(취업자 비중 연평균 4.6% 감소),사업․

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는 동기간 4.7% 증가(취업자 비중 연평균 3.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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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운수․통신․금융은 동기간 2.6% 감소(취업자 비중 연평균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직종별로 2011년부터 2020년간 증가하는 직종은 사무 종사자가 연평균

1.8%,서비스 종사자가 1.8%,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가 1.8%,전문가 1.1%,

단순 노무 종사자가 1.3%,농업,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가 1.0%로 나타났고,

감소하는 직종은 판매 종사자로 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별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는 직업은 섬유 및 의복 관련직

7.7%,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7.1%,재료 관련직 5.3%,보건,의료관련

직 4.8%,음식서비스 관련직 3.6% 순으로 나타났고,반면 감소하는 직업은 관리

직 16.5%,건설 관련직 8.1%,정보통신 관련직 8.1%,미용,숙박,여행,오락,스

포츠 관련직 7.5%,화학 관련직 2.6%,식품가공 관련직 1.1% 순으로 전망되었다.

인력공급 전망은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세식에 의해 추정하

고,생산가능인구 예측치와 경제활동참가율 예측치를 곱하여 경제활동인구를 전

망하였다.

제주지역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438천명에서 2020년 464천명으로 연평균

2.6천명(연평균 0.6% 증가)증가할 전망이다.동기간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는 연령은 65세 이상(연평균 3.2% 증가),60-64세(연평균 1.6% 증

가),50-59세(연평균 1.6% 증가),40-49세(연평균 1.6% 증가)로 나타났으며,생산

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연령은 30-39세(연평균 2.1% 감소),15-29세(연평균

1.1% 감소)이다.연령별로 40세 이상 연령의 생산가능인구는 증가하지만,30대

미만 연령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2011년~2020년간 남성의 생산

가능인구는 연평균 0.7%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여성은 연평균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학력별로는 초대졸(연평균 4.4% 증가)과 대졸이상(연평균 3.0%

증가)이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고,고졸(연평균 1.1% 감소)과

중졸이하(연평균 1.1% 감소)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65.8%에서 2020년 65.8%로 거의 변화가 없을 것

으로 전망된다.연령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연령은 65세 이상(연평균 1.9%

증가),60-64세(연평균 0.4% 증가),15-29세(연평균 0.3% 증가),50-59세(연평균

0.2% 증가)로 나타났으며,40-49세 연령은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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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세는 연평균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성별로는 남성이 경우 연평균

0.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여성은 0.5% 증가할 전망이다.학력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학력은 고졸(연평균 0.3% 감소)로 나타났으며,초대졸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대졸이상(연평균 0.2% 감소)과 중졸이하(연평

균 0.2% 감소)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2020년간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는 288천명에서 연평균 3천명(연평

균 1.0% 증가)증가하여 318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연령별로 65세 이상

(연평균 5.2% 증가),60-64세(연평균 2.0% 증가),50-59세(연평균 1.8% 증가),

40-49세(연평균 1.6% 증가)의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30-39

세(연평균 2.3% 감소),15-29세(연평균 0.8% 감소)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

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보면,남성의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학력

별로는 초대졸(연평균 4.4% 증가),대졸 이상(연평균 2.8% 증가)이 경제활동인구

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중졸이하(연평균 1.0% 감소),고졸(연평균 0.8%

감소)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력수급전망과 인력공급전망을 바탕으로 한 인력수급 및 불일치 전망을 보

면,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초과공급이 증가하여 4.3천명의 인력수급 불일치가

발생되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초과공급이 감소추세로 돌아서 1.0천명의 인

력수급 불일치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었다.이에 따른 제주지역 실업률은 2015

년 1.4%에서 2020년 0.3%로 낮아질 전망이다.

2.전망의 시사점과 과제

제주지역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면,먼저 제주지역 중

심산업인 농림어업의 취업계수는 2020년 39.8명으로 제주지역 내 타산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는 제주지역 농림어업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더 많은

취업자가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현재 제주지역 농림어업은 타산업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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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렵지만 고용의 창출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제주지역 인력수요 전망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은 2010년 56천명에서 연평균

0.62천명(연평균 1.0% 증가)증가하여 2020년에는 62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

면서 앞에서 말한 고용의 창출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하지만 제주지역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0년 16.1%에서 연평균 1.7% 감

소하여 2020년 1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취업자 비중도 동기간 19.7%에서

연평균 0.01%p감소하여 1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산업인 농림어업 활

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인력수요 증가와 인력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제주지

역 주작물(감귤,감자,양배추,당근,마을 등)외에 특화작물(장뇌삼,울금 등)을

육성 및 특화기술을 개발,농수산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시스템 구축,농촌관

광사업,1차 산업 상품 가공 사업 연계 등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노력을 통해 농

림어업에서의 고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면 청년층 및 중장년층의 노동인력을 유입

시킬 수 있을 것이다.그 결과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소

와 농림어업 종사자의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

제주지역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전국대비 광공업이 매우 낮은 수준

이라는 것이다.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광공업의 인력수요 비중은 2010년 3.5%

에서 연평균 0.3% 증가하여 2020년 3.6%에 이를 전망이지만 여전히 전국대비 광

공업 비중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광공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상

품의 판로확보와 시장경쟁력 제고,효율적인 경제환경 등의 기업유치를 위한 지

원정책이 필요하며,기업유치 외에도 지역 내에서 지역향토자원(신선한 농수산물

등)을 가공하여 고부가가치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이처럼

광공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고학력화로 인한 청년인력수요를 수용하고,제주지역 산업구조 불

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주지역 도소매․음식 숙박업의 경우 인력수요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17천명(연평균 3.6% 감소)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관련 부문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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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고도화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특히 관광업과 연계한 음식 숙박업의 인

력고도화 정책을 추진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달성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산업은 2010년 취업자 비중이 33.1%에서 2020년

47.0%로 산업내 가장 높은 취업자 수를 보일 것으로 나타나며,10년간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중장

기적으로 보건,의료 관련직,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등의 서비스 산업의 발달

될 것으로 예측될 뿐만 아니라 취업계수 또한 제주지역 산업내에서 유일하게 증

가하고 있는 산업으로 2020년에는 31.3명(전산업 취업계수 27.7명으로 전망)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됨을 감안할 때 지역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확대시키

는 한편 서비스 산업이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제주

지역의 중심산업인 관광산업은 현재 저가 상품 등의 경쟁으로 인해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고객을 만족 시킬 수 없는 상황이며,이에 따라 지역

의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므로,여행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상품 개발을

통해 저가여행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대안으로는 기존의 친환경녹

색관광자원과 전략 산업 프로그램의 융복합을 통해 의료관광,치유관광 등의 여

행상품을 개발하여 고급관광객 유치하고,고령층을 위한 고령친화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육성,부족한 숙박시설과 쇼핑시설 등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시설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해양레저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지식기반경제 하에서 제주지역의 직종별 전망을 보면,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식

기반경제로의 진입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산업구조가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한 수요는 2010년 41천명에서 연평균 0.57천명(연평균 1.3% 증가)증

가하여 2020년에는 47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저숙련 단순 인력인 단순 노

무 종사자 인력수요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중간 숙련 수준의 기능 인력인 판매

종사자는 동기간 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식기반경제로의 도약

은 단순인력의 수요 증가와 중간 숙련 수준의 기능 인력의 수요 감소라는 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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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직업별 인력수요의 양극화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2011년~2020년간 40세 이상 연령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40세 이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제주지

역은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년층의 취업구조 및 특성,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시급하다.제주지역은 관광산업이 활

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며,따라서 제주 방문 관광객의 올레,숲길,지질 등 녹색관

광자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노

년층을 관광,문화 해설사로 육성하여 취업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또한 기업 유

치를 통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직종개발,노인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훈련,

노인고용지원 시스템 구축,노인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체제 강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발전이 가능하도록 고용률 제고,교육구조

개혁,전문인력 양성 등의 노력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추진사업에 고령자들이 효과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최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점을 재인

식하고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령사회로 변화함에 따

라 노동구조 또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령인력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

한 재직훈련 및 평생교육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제주지역 학력별 경제활동인구 전망을 보면 2020년 초대졸의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5.3%이고 대졸이상은 22.0%로 전망된다.이처럼 대졸이상 인력들의 지

역노동시장 잔류율이 낮은 것은 한편으로는 지역의 우수한 인력이 보다 좋은 일

자리를 찾아 역외로 이동하는 이른바 두뇌 유출 혹은 인재유출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초대졸 노동력과 대졸 노동력이 초과공급 상태

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인력수급불일치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고등교육 담당기관들과 교육내용에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 이슈화 되는 제주지역 청년실업 문제를 보면,청년실업 문제가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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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창업을 통해 지역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또한 지역의 유망 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

하는 등의 인력수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지역에 맞는 인력

대책 개발 및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 노력,맞춤형 직업능력개발,

청년 창업지원 정책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지역 인력수급전망을 통해 단기적으로 지역의 문제점과 과제를 명확히

하고,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유망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인력수급 중장

기 계획을 수립하는 토대로 삼고자 한다.이처럼 미래교육-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변화 정보를 학생,학부모,기업,교육 및 훈련기관 등에 제공하여 진로 등에 대

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인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정책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연구의 한계점 및 개선사항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통계자료의 미비로 인해 전망 범

위가 대단히 제한적이었다.인력수급전망을 산업,직업별로 보다 세분화된 전망

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통계자료의 정비 및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며,이러한 요구

가 충족되었을 때 인력수급전망이 정책기능과 정보기능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2년 말 이후 제주지역으로 이전 될 예정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지역간 노동이동과 고용창출 등의 파급효과는 고려하지 못했으며,인력수급에 미

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지 못하였다.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 해당기관과 협력관계 또는 거래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인력의 이전

이 추가될 경우 인력수급 전망치의 추가 조정이 이루어져야한다.이러한 규모와

파급효과는 정확히 추정하고,동시에 유출인력의 분포를 고려하여 전망치에 반영

하는 것은 별도의 작업을 필요로 한다.



- 80 -

참 고 문 헌

강순희 외,『지식경제와 인력수요 전망』,한국노동연구원,2000.

권우현 외,『광역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2009-2018)』,한국고용정보원,2010.

김중수 외,“산업구조변화와 인력정책”,『한국개발연구』,한국개발연구원,1986.

박명수,『중장기 노동력 공급전망』,한국노동연구원,1991.

박명수 외,『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08-2018』,한국고용정보원,2010.

박영범,『산업별 인력수급 예측모형 개발』,노동부,2000.

박천수 외,『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개선 연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안주엽,『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02-2010』,한국노동연구원,2002.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05-2020』,한국노동연구원,2005.

유경준 외,『고용창출에 관한 연구』,한국개발연구원,비봉출판사,2000.

이강진 외,『전라북도 산업인력 수급전망』,전북발전연구원,2006.

이상돈 외,『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모형 개발 및 인프라 확충』,한국직업능력개

발원,2008.

장창원 외,『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인적자원정책 개선 지원』,한국직업능력

개발원,2005.

정인수 외,『지역 노동시장 연구-실증분석과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한국

노동연구원,2003.

한국교육개발원,『장기인력수급전망』,1977-91,한국교육개발원,1978.

BLS,"MontlyLaborReview",November2005,Vol.128,No.11,2005.

Grip,A.,de& Heijke,J.A.M."BeyondManpowerPlanning:ROA'sLabour

MarketModelanditsForecastto2002",Maastricht:ROA,1998.

Hecker,DanielE.,"Occupationalemploymentprojectionsto2012",Monthly

Labor Review,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Vol.127, No.2,

pp.80-105,2004.

,"Occupationalemploymentprojectionsto2014",Monthly



- 81 -

Labor Review,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Vol.128, No.11,

pp.70-101,2005.

Heijke,H.,"Labour MarketForecasts by Occupation & Education:The

Forecasting Activities ofThree European LabourMarketResearch

Institutes",London:KluwerAcademicPublishers,1994.

Neugart,M.and Schomann,K,"Forecasting labour markets in OECD

countries, measuring and tackling mismatches", Cheltenham. UK:

EdwardElgar,2002.

OECD,『LocalPartnershipforBetterGovemance』,2001.

Tessaring,M."Thefutureofworkandskills-visionstrensandforecasts",in

Cedefop(ed)Vocationaleducationandtraining-TheEuropeanresearch

field,backgroundreport1998,Vil.a,Cedefop,pp.271-317,1998.

Wilson,R.,"Forecastingskillrequirementsatnationalandcompanylevels",in

Descy.P.andTessaring.M.(ed).Trainingineurope,secondreporton

vocationaltrainingresearchineurope2000:backgroundreport,Vol,2,

CedefopReferenceSeries,pp.561-609,2001.

통계청,www.kosis.go.kr

한국고용정보원,www.keis.or.kr



- 82 -

ABSTRACT

A StudyontheForecastingoftheJeju

Medium-Longterm

ManpowerDemandandSupply

Min-CheolHyun

DepartmentofEconomics

GraduateSchool

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Gi-ChoonKang

Thepurposeofthisresearchistoprovideinformationrelatedtosupply

anddemandofthefuturelabormarketthroughJejuareamid-to-longterm

manpowerforecasttoguideparticipantsofeducationservicemarkettomake

rationaldecisionssothatintheshortterm toallocatemanpowerattheright

placethroughefficientallocationofJejuareamanpowerandinthelongterm

tosearchtheflow ofappropriatemanpowertrainingandsupplytoprevent

unnecessary overinvestmentin theeconomy etctomakeamoreefficient

policydecisiontoachieveJejuareasocietyandeconomyoverallefficiency

andprovidebasicinformationfortherightdirection.

Thedatathatwasusedfortheresearchactualanalysiswereofficial

data from NationalStatisticalOffice and Korea EmploymentInformation

Servicehomepagebetween198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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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rocessofJejuareamanpowerforcastismanpowerrequirement,

manpowersupplyanddiscordanceofmanpowerforecast.

First,manpowerrequirementpredictstheGRDPforecastbyindustryand

forecasttheemploymentcoefficientbyusingtimeseriestrendequationthat

usesthenumberofemploymentbyindustrydata.

Themanpowerrequirementbyindustryistomultiplytheforecastof

numberofemploymentbyindustrywithGRDPforecastbyindustryandthe

forecastofjob classification typeand occupation typecan bedrawn by

estimation oftrend and by applying thisto thesum ofthenumberof

employmentbyyear,industrytoforecasttheemploymentdemand.

Manpowersupply can be forecastby time series trend equation of

possibleproductionpopulationbyage,gender,educationandeconomyactivity

rateandtheforecastofeconomy activity population can bepredicted by

multiplyingpossibleproductionpopulationforecastwitheconomyactivityrate

forecast.thesameforecastbyage,gender,andeducation.

Indiscordanceofmanpowerforecast,byusingthedemandforecastby

industry,job classification,occupation and thesupply forecastofpossible

production population and economy activity population foresee Jeju areas

employmentandunemploymentrate.

Inthisresearch,withtheinadequatebasicstatisticdatafrom thisarea

therangeofforecastisverylimited.

Toforecastthemanpowerforecastmorespecifically itisrequiredto

modifyandexpandthebasicstatisticdataandwhenithasitisthenpossi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policy function and information function of

manpowerforecast.

Also,therippleeffectoflabortransferbetweenareasandcreationof

jobsbythegovernmentdepartmentandgovernmentofficeplantotransferto

Jeju area by end ofyear2012 was notconsidered and the effecton

manpowerforecastwasnotdealt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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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desthedirecteffectonthegovernmentofficetransfer,theremust

be additionaladjustmenton manpowerforecastifcooperation ofrelated

organizationsorbusinessrelationsormanpowertransferisadded.thesize

andrippleeffectcanbeestimatedaccuratelyandatthesametimeadditional

workisrequiredtoapplythedistributionofoverflow ofmanpowertothe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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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부록-1>전산업 취업계수 추정결과

Dependent  Variable: LALL_C

Method: Least  Squares

Date:06/04/12   Time: 09:53

Sample: 1989 2011

Included  observations: 23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 9.997726 0.163612 61.10622 0.0000

LALL -0.714427 0.018826 -37.94856 0.0000

R-squared 0.985627   Mean   dependent var 3.791821

Adjusted R-squared 0.984943   S.D.   dependent var 0.196904

S.E. of regression 0.024162   Akaike   info criterion -4.52516

Sum squared resid 0.012259   Schwarz   criterion -4.42642

Log likelihood 54.03933   F-statistic 1440.093

Durbin-Watson stat 1.165924   Prob(F-statistic)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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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1>산업별 취업계수 추정결과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숙박 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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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생산가능인구 추정결과

Dependent  Variable: TOTAL

Method: Least  Squares

Date:06/04/12   Time: 16:46

Sample (adjusted):  1990 2011

Included  observations: 22 after adjustments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 -2048.882 33.86375 -60.50371 0.0000

LOG(TOTAL(-1)) 409.4832 5.662909 72.30969 0.0000

R-squared 0.99619   Mean   dependent var 399.6818

Adjusted R-squared 0.995999   S.D.   dependent var 24.10174

S.E. of regression 1.524518   Akaike   info criterion 3.767742

Sum squared resid 46.48311   Schwarz   criterion 3.866927

Log likelihood -39.44516   F-statistic 5228.691

Durbin-Watson stat 1.105038   Prob(F-statistic)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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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2>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추정결과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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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3>성별 /학력별 생산가능인구 추정결과

<남자> <여자>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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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TOTAL

Method: Least  Squares

Date:06/04/12   Time: 16:49

Sample (adjusted):  1990 2011

Included  observations: 22 after adjustments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 28.02997 11.5916 2.418128 0.0258

TOTAL(-1) 0.58205 0.179436 3.243777 0.0043

TIME 0.020198 0.057642 0.350403 0.7299

R-squared 0.535465   Mean   dependent var 67.39091

Adjusted R-squared 0.486567   S.D.   dependent var 1.783765

S.E. of regression 1.278144   Akaike   info criterion 3.454819

Sum squared resid 31.03938   Schwarz   criterion 3.603597

Log likelihood -35.003   F-statistic 10.95056

Durbin-Watson stat 1.734202   Prob(F-statistic) 0.000687

<표 부록-3>경제활동참가율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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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4>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정결과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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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역 기관명 소속기관 이전인원

계 764

제주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토해양부 57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66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 118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 32

국립기상연구소 기상청 125

공무원연금공단 행정안전부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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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권우현 외,광역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2009-2018),p180

<표 부록-4>제주지역으로 이전될 공공기관 현황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국내외 인력수급전망 연구 
	1. 국내외 인력수급전망 연구 동향 
	1) 해외 선진국 사례 및 인력수급 전망모형 분석 
	2) 국내 인력수급전망 연구동향 

	2. 인력수급전망 모형방법론 분석 
	1) 추세분석법 
	2) 평활법 
	3) ARIMA 모형 


	Ⅲ. 제주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특성 
	1. 제주지역 산업구조의 특징 및 변화 
	2. 제주지역 인력수급 구조 
	1) 산업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추이 
	2)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3) 직종별 취업자 현황 및 비중 추이 
	4) 직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 


	Ⅳ. 제주지역 인력수급 전망 
	1. 인력수급전망 과정 및 방법 
	1) 제주지역 지역내총생산(GRDP) 전망모형 

	2. 제주지역 인력수요 전망 
	1) 제주지역 산업별 GRDP 전망 
	2)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계수 전망 
	3) 제주지역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4) 제주지역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5) 제주지역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3. 제주지역 인력공급 전망 
	1) 제주지역 생산가능인구 전망 
	2) 제주지역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3)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 전망 

	4. 제주지역 인력수급 불일치 전망 

	Ⅴ. 결론 
	1. 전망요약 
	2. 전망의 시사점과 과제 
	3. 연구의 한계점 및 개선사항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